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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주는 행복감, 한계 있다!

2면

“단 몇분간 확인 못해도 손이 덜덜 
  그러면 당신은 스마트폰 중독자다”

3면

새책소개 : 예수, 내 삶의 내비게이션
   내 인생의 건축가 하나님의 청사진

16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SK원장)

7면

금주의 기도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

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4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힘들어가

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 없

도록 거룩하고 순결하며 순종하는 모습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

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

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6:9)

2014년 한 해 동안 미디어를 뜨겁게 달

군 뉴스는 단연코 이라크 북부와 시리아를 

무력으로 점령하면서, 이슬람극단주의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준 “이슬람국가

(IS)”의 창궐이다. 다음으로는 ‘오바마케어’

에 대한 신앙적 불순종(Hobby Lobby, 

Conestoga)으로 크리스천으로서의 기업 

윤리와 양심을 선언해준 미 대법원의 판례

가 2위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 

그리고 타종교나 동성연애자들에게 포용과 

관용을 선언하며 다가선 프란시스 교황의 

인기와 공동 3위로 선정됐다.

 

1. 이슬람극단주의로 무장한 테러조
직 IS, 이라크와 시라아까지 세력 확장

오래전부터 고대 기독교의 유산과 정신

을 지탱해오고 있는 이라크 내 근거지인 모

슬 점령으로, 초대 기독교 때부터 활동을 

해온 고대 기독교 공동체들이 유배를 당하

고, ‘야지디스(Yazidis)’나 다른 종교적 소

수 단체들이 거의 멸절당할 수 있는 위협을 

받게 됐다. UN, 크리스천과 많은 무슬림 단

체들이 IS가 비디오테이프를 통해 송출한 

미국인 기자 제임스 폴리의 참수형을 비인

간적이며 비이슬람적이라고 강경하게 비판

했다.

 

2. 미 대법원의 5-4 결정으로, 크리스
천 기업 ‘하비 로비’ 권리옹호 판결

‘오바마케어’ 안에 있는 임신조절 명령에, 

리스천의 기업 윤리와 야심에 따라 이를 반

대한 기업(Hobby Lobby, Conestoga)에 대

해 미 대법원이 5-4 결정으로 존중하는 판

례를 선언했다. 동 판례는 종교적 자유 회

복 법령의 승리로 간주됐고 미전역에서 크

리스천다운 양심과 이에 반대하는 여성의 

권익과 인권을 보장해야한다는 뜨거운 감

자로 논쟁이 격화됐다.

 

3. 중동의 화약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
인’ 간 갈수록 갈등 심화 무력 충돌(공동)

견원지간과 같은 양국 간의 갈등은 시민

들까지도 납치, 살해하는 행태로 불거지면

서, 드디어 2000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간 ‘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비화됐

다. 

 

3. 2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
는 인물로 선정된 프란시스 교황(공동)

최초로 비유럽권 출신으로 교황에 선출

된 프란시스 교황의 거침없는 행보, 즉 동

성연애자들과 그리스정교회에 대한 카톨릭

의 범죄에 대한 사죄 그리고 진화론과 같은 

과학적 논리 수용이라는 포용과 관용이 그

를 가장 대중적인 교황으로 만들었다.

 

4. 미 주류교단, 동성결혼에 진일보한 
포용 정책

주류교단에게 있어 동성결혼 집례와 게

이나 레즈비언 성직자들에 대한 안수 문제

는 항상 교단 총회를 들끓게 하는 논쟁 중

의 논쟁이다. 

<16면으로 계속>

1. 미주한인교회 리스팅(1467호 1면)

미국내 한인교회 수가 총 4,150개로 집

계됐다. 이는 전년도(2013년)에 비해 125

개가 줄어든 것이다. 또 한국과 미국을 제

외한 전 세계 78개국의 한인교회는 1.299

개로 나타났다. 

본지가 매년 발행하는 세계한인교회주

소록에 따르면 2013년 11월 현재 미국내 

한인교회 중 주별 1위는 캘리포니아

(1,214), 2위 뉴욕(410), 3위 뉴저지(236) 4

위 버지니아(202), 5위 워싱턴(196)으로 전

년도에 비교해 4,5순위가 바뀌었다. 지난해 

4위였던 일리노이는 7위로 멀찍이 밀려났

으며 전년도 5위였던 버지니아가 4위로 한 

계단 올랐다. 교회수는 캘리포니아 50교회, 

뉴욕 41교회, 뉴저지 15교회가 감소되는 

등 모든 지역의 교회가 감소현상을 나타났

다. 

2. 남가주교계 구원파 박옥수 집회 침
묵 및 남가주교계 이단집회 대처 시급
(1478호 9면, 1486호 9면)

남가주에서 구원파 박옥수 집회와 신천

지 이만희 집회가 열렸지만 남가주교협 등 

기독교계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신천지 집

회가 5월 22일 오후 7시 칼슨에 위치한 칼

슨커뮤니티센터에서 ‘Bring Back Our 

Peace Now’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했

다. 신천지측은 집회일인 22일 오후 5시 

LA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입국장소

인 탐브레들리 공항에서는 교주를 환영하

는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또한 5월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바이

블 크로세이드’라는 주제로 열린 구원파 집

회에 대해 지역 한인교회들은 집회참석 자

제 등 어떤 안내도 하지 않았다. 남가주교

협 등 교계단체도 침묵으로 일관해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 사명을 저버리게 됐다. 이번 

집회는 한어권이 아닌 영어권 한인들을 비

롯 타인종까지 공략하는 집회로 열렸다. 집

회 전 한인 타운을 비롯한 인구밀집지역에 

전단지를 나눠주고, 페어팩스 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광고판을 비롯해 버스정류장 

광고판에 광고를 하는 등 대대적 홍보를 

했다. 

남가주교협과 OC교협을 비롯해 12개 교

계단체는 지난 2012년 1월 17일 신천지 등 

이단들의 활동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기자

회견을 열었으며 같은 달 24일에 상호업무

협정(MOU)을 체결한 바 있다.

3. 미주 각 지역 한인교회 부활절 연
합새벽예배(1480호 1면, 3면, 10면)

‘주님이 다시 사셨네’, 부활주일 새벽 미

주 각 지역에서는 주님이 다시 사심을 찬

양하는 부활절 연합새벽예배가 곳곳에서 

일제히 드려졌다. 

서부지역은 오렌지카운티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목사)에서 오렌지카운티 기독

교교회협의회(회장 민경엽목사)와 오렌지

카운티 목사회(회장 김영찬목사), 기독교 

전도회연합회(회장 신복수 장로)의 공동주

최로 드려졌으며 말씀은 한기홍 목사가 맡

았다. 

사우스베이 지역은 사우스베이 목사회(

회장 김병용목사)주관으로 토랜스제일장

로교회에서 열려 김병용 목사가 말씀을 전

했다. 

한편 동부 뉴욕지역은 뉴욕교협 주최로 

24지역에서 각각 드려졌다. 플러싱 제4지

역 부활절 연합새벽예배는 행복한 교회(담

임 이성헌 목사)에서 열려 전희수 목사가 “

세상의 어떤 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다. 예수 부활은 이류 역사상 가장 중

요한 사건이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부활절 절기를 마친 뉴욕교협(회

장 김승희 목사)은 평가회를 통해 “24지역

으로 나뉘어 드려진 부활절 연합새벽기도

회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저조한 참석률을 

보였고 헌금도 감소했다”고 밝혔으나 전반

적인 경제악화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고 평

했다.
<16면으로 계속>

2014년, IS 세력 확대로 얼룩진 한 해! 다사다난 2014년...본지 보도 선정한 10대 뉴스

종교기자협회, ‘2014 10대 종교뉴스 선정 발표
전세계 종교 관련 기사를 쓰는 기자들의 네트워크인 “종교기자협회”(Religion 

Newswriters Association, RNS)가 2014년 지난 12개월 동안 가장 많이 미디어나 지면에 

보도된 10대 종교에 관련된 뉴스들에 대해 투표했다. 그 결과로 미국과 전 세계에서 가장 

관심 있는 종교 뉴스가 무엇인지 결정됐다. 

2014년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이라크, 시리아 내 세력 확대와 

서방인 참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습 등 중동 지역의 혼란도 극심했던 한 

해였다. 미국에서는 백인 경찰의 비무장 흑인 사살에 따른 항의시위, 영국에서는 스코틀랜

드 분리독립 투표, 홍콩에서는 행정장관 선거제도 반대 시위 등 각국 내 갈등도 이어졌다. 

또 서아프리카 3개국을 중심으로 창궐한 에볼라 바이러스로 1만7천여 명이 감염되고 6천

여 명이 사망, 전 세계로 공포가 확산했다. 일본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위안부 강

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재검증하는 역사수정주의를 이어갔다.  

이러한 사건과 뉴스들의 흐름 속에서 지난 1970년대 초반부터 해마다 “10대 종교뉴스’

를 선정해오고 있는 RNS는 ‘2014년의 10대 종교뉴스를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2014 Top 

10 Religion Stories).

다사다난했던 2014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2014년 한 해를 돌아보고 2015년 새로 맞을 

해를 준비할 시기다. 이에 본지는 2014년 송년호를 제작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이슈가 됐

던 한인교계관련 뉴스 10개를 선정해 게재하고 2014년을 마무리한다. 기사 중요도에 관계

없이 순서는 빠른 호수부터 시간 순으로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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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 호웰 샌프란시스코 주립

대 교수는 수수께끼 같은 문제 때문

에 신경이 쓰였다. 지난 10년간 나

온 여러 연구에 따르면 물질보다 경

험이 주는 행복감이 더 오래 지속된

다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경험보다 

물건구매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웰 교수는 대체 무슨 일

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살펴보기로 

했다. 올 초 출판된 논문에서 그는 

경험은 지나가지만 물질은 남기 때

문에, 같은 값이면 물질이 더 낫다

고 생각한다는 걸 알게 됐다. 이따

금 멋진 휴가나 연주회에 아낌없이 

돈을 쓰긴 해도 득과 실을 따지는 

머릿속 계산기에 불이 들어오면 물

질을 선택하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엔 물질보

다 경험이 더 나은 가치를 제공했다

는 걸 깨닫게 된다.

토머스 길로비치 코넬대 심리학

과 교수도 비슷한 결론을 얻었다. “

사람들은 합리적인 계산을 한다. 가

진 돈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딘가

를 가거나 무언가를 가지거나, 하나

를 선택해야 한다. 어딘가를 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건 순식간에 끝나

버린다. 하지만 무언가를 사면 그건 

영원히 내 것이 된다. 사실에 입각

하면 맞는 말이지만 심리학적으로

는 그렇지 않다. 물질은 시간이 지

나면 익숙해져 처음의 만족감을 주

지 못한다.”

심리학에서 ‘쾌락 적응(hedonic 

adaptation)’이라 부르는 이런 현상 

때문에 물질 구매를 통해 행복을 사

기가 힘든 것이다. 새 집이나 근사

한 차는 순간적인 흥분과 즐거움을 

주긴 해도 그런 감정은 금방 식어버

린다. 이에 반해서 경험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심리적 욕구

를 충족시켜준다. 경험은 타인과 함

께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가 홀

로 떨어져있는 섬이 아니라 서로 연

결돼 있는 섬들이라는 느낌을 주고 

정체성 확립에도 큰 역할을 한다.

물건을 더 산다고 더 행복해지지 

않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그 물건에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소냐 류보미르스키 UC리버사이

드 심리학과 교수는 “인간은 달라

지는 환경, 특히 긍정적인 변화에 

놀라우리만치 적응을 잘한다”고 설

명한다. “월급이 오르면 만족감을 

느끼지만 곧 기대치도 올라간다. 부

자 동네에 새 집을 샀다면 이웃들도 

예전보다 다들 잘사는 이들이기 때

문에 당신이 바라는 것도 이전보다 

더 많아진다. 쾌락의 쳇바퀴에 빠지

게 되는 것이다. 그걸 막거나 더디 

오게 만드는 건 매우 어렵다.”

한 가지 방법은 의식적으로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다. 쾌락 적응도 결국 가진 것을 당

연시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

에 이런 식으로 가진 것의 가치를 

상기시키면 쾌락 적응 현상을 둔화

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가진 것을 당연시하는 것

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기질인 만큼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기란 쉽지 않

다. 매일 따로 시간을 내 자신이 가

진 것, 누리는 것을 구체적으로 열

거해 보거나 감사 일기를 쓰거나 타

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되 이런 방법 역시 익

숙해지면 효과를 발휘하기 힘드니 

계속 바꿔가며 시도해야 한다.

그런데 이는 자신이 가진 걸 한동

안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

다. ‘행복한 돈(Happy Money)’의 

저자인 엘리자베스 던 브리티시컬

럼비아대 교수는 최근 초콜릿 실험

을 진행했다. 피실험자들을 세 집단

으로 나눠 초콜릿이 잔뜩 든 봉투를 

주고 집으로 돌려보낸 뒤 첫 번째 

집단에는 먹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먹으라, 두 번째 집단에는 하나도 

먹지 마라, 세 번째 집단에는 자신

이 원하는 만큼 먹으라고 지시했다.

결과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집단에 

비해 먹는 걸 금지 당했던 두 번째 

집단이 나중에 초콜릿을 먹으며 느

끼는 만족감이 훨씬 컸다. “일시적

으로 무언가를 포기할 경우 그걸 즐

길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돈의 패러독스는 더 가질수록 자

신의 웰빙 수준이 높아지는 건 맞지

만, 행복감은 남에게 줌으로써 더 

커진다는 점이다.

이는 던 교수가 진행한 일련의 연

구에서 나온 결과다. 던 교수는 캠

퍼스에서 만난 학생들에게 돈을 주

고 일부에겐 그들 자신을 위해 쓰라

고, 일부에겐 다른 사람을 위해 쓰

라고 했는데 후자 쪽이 더 큰 행복

감을 느꼈다.

이후 다른 나라들에서도 같은 실

험을 진행했으며, 범위를 확대해 교

수가 준 돈이 아닌 자기 돈을 남에

게 주었을 때도 같은 행복감을 느끼

는지도 살펴보았다. 결과는 마찬가

지였다. 가난한 사람들조차 자기가 

쓰지 않고 남에게 주었을 때 더 큰 

행복감을 느꼈다.

<3면으로 계속>

지난 몇 년 동안 소득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새로운 

연구가 나왔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소득과 행복의 

연관성을 조사했고 심리학자들은 돈이 어떻게 개인의 동기를 유발하는지 

연구했다. 얼핏 보기에 연구결과는 뻔해 보였다. 소득이 높을수록 먹고 살

기 힘든 사람보다 행복지수가 높다는 것이니 말이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훨씬 더 놀랍고도 유용한 정보가 나온다.

한마디로 돈 그 자체는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게 상기 연구

가 시사하는 바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다. 일례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펑펑 쓸 때보다 거저로 남에게 줄 때 훨

씬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 자기 자신에게 쓸 때도 물건을 구매하기(소유)

보다 무언가를 하는 편(경험)이 훨씬 더 큰 만족감을 준다.

이를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현명하게 쓰고 행복감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Can Money Buy You Happiness? : It’s True 

to Some Extent. But Chances Are You’re not Getting the Most Bang 

for Your Buck).

돈이 주는 행복감, 한계 있다! “단 몇분간 확인 못해도 손이 덜덜 
     그러면 당신은 스마트폰 중독자다”WSJ, 연구결과 바탕 “돈이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믿는 이들 위한 조언 보도

‘쾌락적응’현상으로 물질구매 통한 행복 찾기 힘들어 

평가적 정서적 행복요소 확보엔 안전망 구축이 우선

시론
한해를 회고하며! 

2014년 한해를 마감하는 날도 며

칠 남지 않았다. 2009년부터 2014

년까지 지난 5년간의 전 세계 10

대 뉴스들을 살펴보았다. 그 중 특

기할 만한 내용은, 강대국의 지도

자로 미국 역사 최초로 흑인인 오

바마가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였고, 

시진핑이 중국 주석이 되어 집권하

게 되었고, 푸틴이 러시아 재선 대

통령으로, 일본의 아베 총리도 재

집권에 성공하였다. 한국에서는 최

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대표가 당선되는 등 각국

의 지도력이 재편성되었다. 지구촌 여러 국가에서는 처참한 자연

재해와 내란으로 수많은 인명의 사상과 천문학적 재산 피해를 입

게 되었는데, 필리핀에서는 태풍으로, 일본과, 칠레, 아이티에서는  

대지진으로, 태국과 파키스탄은 홍수로 나라가 큰 고통을 겪었고, 

시리아에서는 내전으로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엄청난 수의 난

민이 발생하였다. 한국에서는, 북한의 어뢰에 의해 천안함의 침몰

과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남북 간에 긴장상태가 지속되어 불안이 

가중되어 가고 있다. 또한 금년 1년 가까이 한국 사회를 뒤흔든 진

도 팽목항에서 세월호 침몰 사건(사망자 295명, 실종 9명) 과 육

군의 총기난사 사건 등이다. 특히 한국의 교회는 그동안 끊임없이 

복음전파와 선교사 파송, 교회개척, 선한 일에 힘씀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봉착하여 전도가 멈춰지고 있으며, 심지어 기존 교인들이 

타 종교로 이동하는 개종의 참담함이 계속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기독교 지도자들의 끊임없는 성추문, 목회 세습제도, 무속과 신비

주의에 물들어가는 교회, 타종교와의 연합을 빌미로 종교다원주

의를 공공연하게 정당화하는 일, 광신주의와 은사주의, 기독교 연

합체의 불미스러운 일, 거기에다 프란체스코 교황의 방문 등으로 

인해 교세가 계속 줄어들어 가고 있다. 우리는 단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일희일비하거나. 관망자의 자세가 아닌 그리스

도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이다. 첫째

로, 왜 이런 일들이 지구촌 곳곳마다 일어나는지의 원인을 성경적 

관점에서 발견하며, 이 시대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아는 혜

안을 가져야 한다. 주님께서 세상 끝에 일어나는 일들을 제자들에

게 말씀하시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권면하시기를“민족과 민족

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계

속 있을 것이며,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하겠고, 그리고 큰 환란이 

있을 것과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이 땅

에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다(마 20:3-12). 둘째는,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주인이신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찿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대하 7:14) 특

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각성 운동이 이

곳저곳에서 구름떼처럼 일어나야 한다.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비

본질적인 것과 자기 이익 추구에만 열중하는 영적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가진 자들의 횡포와 더 가지려는 소유의 집착을 버리고 

공동의 이익, 공동의 선을 추구하며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회복하

는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셋째는, 역사의 마지막, 인생의 마

지막을 맞이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주님께서 부여

하신 이 땅에서의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 올 한해도 다사다난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로 살아왔다. 더 중요한 것은, 새해를 주시는 이유, 생명을 연장시

켜 주시는 이유, 귀한 직분을 주시는 이유, 삶을 축복해 주시는 이

유를 바로 깨닫고 새해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도 없는 우리의 

삶과 사역이 되어야 하겠다. 

특히 미국과 한국, 세계 열방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

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고, 다스림에 순복하며 믿는 자들

이 열방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나라가 크게 확장

되는 소망을 가슴에 안고 무릎꿇어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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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은 1년 중 가장 설레는 시

기가 아닐까. 그런데 온갖 송년

회와 가족 모임이 또 다른 사회

적 관습을 밀어내고 있다. 바로 

소셜미디어다. 트위터나 인스타

그램을 단 몇 분간 확인 못해도 

손이 덜덜 떨리면서 초조한가? 

그렇다면 당신은 분명히 스마트

폰 중독이다!

‘디지털 디톡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피로를 느낀다

면, 일본 작가인 요네다 토모히

코(41)가 추천하는 “디지털 디

톡스”로 회복이 돼야 한다. 디지

털 디톡스(Digital Detox)란 스

마트 기기들과 잠시라도 멀어짐

으로써 정신적 여유를 회복하고

자 하는 운동을 뜻하는 신조어

로, 토모히코는 지난해 가을 한 

달 동안 소셜미디어와 거리를 

두고 지냈고, 그 체험을 책

(Digital Detox: If You Feel 

Tired of Social Networking 

Sites)으로 집필했다(Is it Time 

for a Digital Detox? : It’s 

getting harder than ever to 

switch off from social media. 

But help is at hand, and 

ironically it’s on your phone)

 

하루 12시간 SNS에 매달려있

었다는 그는 “소셜미디어에 빠

져 허우적대는 느낌이었고 중독

된 상태였다”고 고백했다.

소셜미디어로부터 해방된 계

기는 우연히 찾아왔다. 그는 열

흘 동안 몸이 아픈 나머지 평소

보다 자주 SNS를 확인할 수 없

었다. 그는 이왕 그렇게 된 것, 

한 달 동안 ‘소셜미디어 디톡스’

를 실천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도 디지털 디톡스를 하는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번은 이메

일을 확인했다. “굉장히 힘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견딜만했

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인 1995

년 시절 라이프스타일로 돌아가

자, 10년 넘게 소홀했던 일들에 

다시 신경을 쏟을 수 있었다. “

명상과 등산을 했다. 스마트폰

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과 대

화에 집중했다.”

그는 친구들, 자연과 다시 가

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

관계’에 대해 귀중한 교훈을 배

우게 됐다. 그 교훈이란 기술과 

더 잘 소통하는 방법에 관한 것

이다.

“정보 과잉의 시대에 사람들

은 쉽게 분별력을 잃을 수 있다. 

디지털 디톡스를 하기 전에 소

셜미디어가 나를 지배한다는 느

낌을 받았다. 이제는 내가 소셜

미디어를 통제할 수 있다.”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간 

사람이 요네다 토모히코 한 명

은 아니다.

올해 초 딜로이트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8세에서 24

세 사이 응답자들은 스마트폰을 

하루 평균 53회 확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 다른 보고서에

서는 이 횟수가 심지어 더 높았

다.

남 얘기 같지가 않은가? 스마

트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스마트한 방법이 있다. 아이러

니하게도 그 해답 역시 스마트

폰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체키(Checky)는 당신의 스마

트폰 사용 습관을 알려준다. 체

키는 아이튠스와 구글플레이에

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그런데 체키는 끊임없이 위치 

정보를 확인하기 때문에 배터리

가 금방 닳을 수 있다.

좀 더 강경한 방법을 찾는 사

람에게는 ‘소셜 네트워크 리미

터(Social Network Limiter)’를 

권하고 싶다. 소셜 네트워크 리

미터는 ‘socialnetworklimiter.

com’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이 앱을 깔면 페이스북

과 트위터, 인스타그램 사용 시

간이 제한된다. 사용 시간 한도

를 초과하면 아예 접속이 차단

되게 설정할 수도 있다.

컴퓨터 사용을 제한하고 싶다

면 ‘콜드 터키(Cold Turkey)’를 

써보자. 콜드 터키는 여러 브라

우저에서 많은 웹사이트를 차단

할 수 있다. 콜드 터키는 

‘getcoldturkey.com’에서 무료

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콜드 

터키가 있으면 컴퓨터로 작업하

는 동안 이 사이트, 저 사이트 기

웃거리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습

관을 고칠 수 있다.

이 모든 시도가 다 부질없다

면 극단적인 방법이 하나 남아

있다. 스마트폰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다. 효과는 100% 보

장한다.

<2면에서 계속>

또한 행복감은 기부하는 돈의 

액수에 달려있지 않고 기부한 

돈이 미칠 영향을 인식하는데 

달려있다. 기부한 액수가 작다

해도 그것이 누군가의 삶에 차

이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행복감

을 느끼는 것이다.

위의 모든 연구결과에는 짚고 

넘어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

다. 연구자들은 행복을 두 가지 

요소로 분리하고 있으며 진정으

로 행복하기 위해선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갖춰져야 하지만, 이 

중에서 하나만이 가진 게 많아

질수록 계속 향상되고 다른 하

나는 어느 선에 도달하면 더 이

상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첫 번째 행복의 요소는 ‘평가

적’(evaluative)이다. 류보미르

스키는 이를 “자신의 삶이 만족

스럽다고 느끼는 인식”이라고 

정의한다.

또 다른 행복의 요소는 ‘정서

적(affective)’이다. 기쁨, 애정, 

평온 같은 긍정적 감정을 얼마

나 자주 경험하느냐다. “물론 행

복한 사람들도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한다. 하지만 그렇게 자주

는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행복

의 요소를 모두 갖게 되는 것이

다.”

프린스턴대 연구진에 따르면 

가구당 연소득이 7만5,000달러

를 넘어간 후엔 행복감이 더 이

상 높아지지 않았다. 돈이 많지 

않을 땐 기본적 니즈(needs)를 

채워줄 여윳돈이 조금만 있어도 

행복감이 오래 가지만, 돈이 많

아지면 돈으로 행복을 사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 관한 

연구 대부분이 돈을 모으는 것

보다 쓰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

긴 하지만, 연구자들은 버는 것 

이상으로 쓰는 행위는 불행을 

자초하는 길이라는데 동의한다. 

기본적 니즈를 충족시키고 일정 

수준의 경제적 안정을 이루는 

것은 중요하다.

길로비치 교수는 자신의 연구

가 물질보다 경험이 더 큰 행복

감을 준다고 밝히고 있지만 필

수적인 아이템들은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한

다. 그의 연구는 광범위한 소득

계층과 인구학적 집단에 적용되

나 소득이 매우 낮은 계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일부 연구에 따르면 부

채가 행복에 해로운 영향을 미

치는 반면 저축과 경제적 안정

은 이로운 영향을 가져온다고 

한다.

던 교수는 “저축이 주는 긍정

적인 효과보다 부채가 주는 부

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며 “따

라서 행복지수의 측면에서 볼 

때 저축보다 부채를 없애는 게 

우선”이라고 말한다.

꿈에 그리던 휴가를 가기 위

해 가진 돈을 전부 탕진하기 전

에 기본적 니즈를 해결하고 빚

을 갚고 뜻하지 않은 힘든 시기

에 대처할 돈을 모아놓았는지부

터 확인해야 할 것이다.

호웰 교수는 “사실 재정설계

사들이 하는 말이 맞다”며 “제

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대단한 경험

을 하겠다고 빚을 진다면 그 경

험을 통해 아무리 큰 행복감을 

느꼈다 해도 신용카드 결제청구

서가 날아오는 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경고한

다.

“단 몇분간 확인 못해도 손이 덜덜 
     그러면 당신은 스마트폰 중독자다”

WSJ,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디지털 디톡스’ 보조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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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116편  : 그러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시편’은혜 나누기

시편 116편에서는 성령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성령님의 끊임없는 은혜로 삽니다. 또 천국에 가서

도 끊임없는 성령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마치 우리 심장이 밤낮으로 뜀으로 육

체가 살듯이, 성령님이 항상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믿음 생

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성령께서 사

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젠

가는 우리의 심장이 멈출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원하십니다. 성령

님은 우리의 심장이요 영원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령님

의 은혜로 삽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인도하십니

다. 환난과 슬픔 가운데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환난과 슬픔 쪽으

로 기울게 됩니다. ‘왜 이러한 환난을 당하는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이 

환난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하는 쪽으로 점점 빠집니다. 그럼에도 성령님

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이끄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향할 때 태양의 

빛을 받을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2절에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평생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평생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음성

을 듣고,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환난과 슬픔 가

운데서 기도하게 하시고,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십니

다. 기쁠 때에도,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도 기도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은

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곤할지라도, 도우시는 성령님은 

절대로 피곤하지 않으시고 그 능력이 감하여지지 않고 풍성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

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감동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기쁨이 솟아나

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결코 쉼이 없으며, 피곤함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

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

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항상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느끼고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호수에 돌을 하나 던지면 파장이 생겨 온 호수가 그 파장을 느낍니다. 우리의 심

령 안에도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평안의 파장으로 가득 찹니다. 저 끝까지 잔잔한 

파장이 점점 퍼집니다. 성령님의 평강, 평안함,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물결처럼 번

져갑니다. 성령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바다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그 밑에는 물이 얼마나 많이 흐르고 있습니까? 

수면만 흔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물 전체를 흔들어 주듯이, 성령이 진원지 되어서 

그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은혜, 생명, 평강, 기쁨, 사랑, 생동감이 우리의 심령에 항

상 파장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잔잔한 기쁨을, 

혹은 산보다도 더 큰 기쁨을 일으킵니다. 또 때로는 조용한 찬양이 일어나는가 하

면, 산을 덮을 만한 찬양이 솟아나면서 성령의 은혜가 다양하게 임합니다. 성령님

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며, 복 받은 사람입니다.

12절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도 주고 계시는 모든 은혜를 더 알고 누리며 삽

시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멈추지 않는 성령님의 은

혜가 있습니다. 비록 하늘에는 짙은 구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안에는 성령

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

한 사랑을, 성령님이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누리고 삽시다. 이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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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연재만화를 TV 드라마로 

옮긴 미생(未生)이라는 한국의 주

말 연속극이 있습니다. 가정의 어

려움 때문에 프로 바둑기사 입단을 

포기한 주인공 장그래가 검정고시 

고졸 학력으로 어떤 종합상사에 2

년 계약직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면

서 동료들과 나누는 우애와 갈등을 

그린 작품입니다.

말단 사원들은 드라마 속의 신

입사원들을 보며, 함께 분통을 터

트리고 함께 복수하고 함께 속 시

원해 할 것 같습니다. 아내들은 전

혀 알지 못했던 남편의 직장생활

을 엿보며, 승진하지 못한다고 구

박만 했던 남편을 가여워할 것 같

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남편들의 ‘밥벌이의 엄숙함’을 생

각해보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부장이나 과장이 아니라, 겨우 말

단 계약직에 목숨을 걸고 정사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들, 남들

이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 화

려하기는커녕 하찮게 살아가는 변

두리 인생 같아 보이지만, 모든 인

생은 나름대로 모두 소중함을 느끼

게 해줍니다. 좌절이 있는 만큼 의

미가 있고, 아픔이 있는 만큼 살 가

치가 있는 소중한 인생들입니다.

인생을 바둑에 비유할 수 있지

만, 한판의 바둑과 인생은 사뭇 다

른 면도 많습니다. 바둑은 실패해

도 판을 거두고 다시 두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쉽게 둘 수 있지요. 

그러나 인생은 거두고 다시 시작할 

수 없는 한판 승부입니다. 포기하

지 않고 계속 두어야 하지만, 다시 

둘 수는 없습니다.

바둑은 누가 더 넓은 집을 짓느

냐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나의 돌

들이 판 위에서 살아남으려면 적어

도 독립된 두 집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완생(完生)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남을 수 있는 공

간을 확보하지 못한 돌들을 미생이

라고 부릅니다.

바둑판 위에 돌들은 완생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

들은 모두 미생입니다. 완생을 위

해 노력하지만 여전히 미생일 수밖

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

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려

야만 완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

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

치는 인생들을 봅니다. 완생을 하

기 위해, 자신이 살아남을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고, 시기하고 비웃기도 

하며, 짓밟고 올라서기도 하고 함

께 아파하기도 하며,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서러워서 술을 

퍼마시고 분노를 폭발하기도 하는 

인생들, 모두 하나 하나 너무 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야 합니다. 미생들

이 완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

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

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

이기 때문입니다(요14:6). 돌아오

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목회칼럼

모든 인생은 미생입니다

손원배 목사
(임마누엘장로교회)

다사다난했던 2014년도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해를 마무리 짓는 시간이 되면 공

통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아쉬움과 

후회, 변명과 핑계, 낙심과 좌절 등

의 마음으로 한해를 마무리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

은 불신자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

신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며 앞으

로 오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어느 시대나 누

구를 막론하고 성공한 사람들에게

는 명백하고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

다. 그들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지난 과거의 일은 잊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

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

의 상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바울은 

뒤에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신앙생

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에 

성공하려면 과거를 잊어버릴 줄 알

아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인 사람은 

앞을 향해 나갈 수 없습니다. 과거

에 연연하면 결국 걸림돌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은 무

엇입니까?

첫째, 금년 한해의 실수와 실패

는 잊어야 합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 가장 사랑과 총애를 받은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주님이 인정

하는 베드로도 자신에게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이것은 베

드로의 생애 중에 가장 치욕적인 실

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디

베라 바다에서 지친 모습으로 고기

를 낚던 베드로에게 찾아 가셨습니

다. 예수님은 과거의 실수를 책망하

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물으

셨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

하느냐?” 과거의 엄청난 실수와 실

패를 했지만 그러한 베드로를 찾아

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현재의 

마음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날의 실수와 

허물을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의 실

수와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통회하

는 마음으로 회개하면 기억조차 않

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앞을 향

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해

를 열심히 살아보려 했지만 과거의 

실패와 실수로 인해 고통 가운데 지

내셨습니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가

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

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은 약한 자를 강한 자로 세우시고 

가난한 자를 부요케 하십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고 새 마음으로 푯

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잊

어야 합니다. 

아픔과 상처는 모르는 사람으로

부터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으

로부터 받습니다. 믿었던 사람, 의

지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

도 합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다보

면 많은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

습니다. 그러다보면 상처를 받게 됩

니다. 이런 상처들이 마음속에 자

리 잡고 치유되지 않으면 이로 인

해 쓴뿌리가 되어 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사람

을 만나면 “안보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찾아

가서 용서하고 사랑할 때 마음의 상

처가 치유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

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더욱 성숙

한 신앙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도 

수많은 고통과 환난 속에서 인내하

며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사실 사

도 바울만큼 상처를 많이 받은 사

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

울은 고통과 위협 때문에 복음 전

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주

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 푯대를 향하

여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자

랑도 영광도 다 잊어버리고 자신에

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

여 해로 여겼고, 배설물로 여겼습니

다. 지난 날 자기가 받은 영광을 앞

으로 받을 위로와 상급을 위해 다 

버린 것입니다. 

셋째, 사명과 푯대를 향해 전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목표가 확실했습니

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

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4).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

하는 사명을 위하여 과거의 실수와 

실패, 고통과 상처를 다 잊어버리고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사명을 위해 

계속 달려 나갔습니다. 이것이 주님

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가장 성공한 

인생입니다. 

스위스의 한 공동묘지에 위대한 

등산가들의 묘비가 여럿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통적으로 짧은 글귀가 

씌여 있는데 “이 사람은 등산하다 

죽었다” 그곳에 묻힌 사람들은 끊

임없이 높은 산의 정상을 향해 도전

하다 죽은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

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 도전하다 죽

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오직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

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 해

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늦게 부름 받아 

20년 목회사역을 마치고 새로운 선

교사역의 길을 떠나며 가난하고 상

처받은 영혼들을 위해 복음 전하다 

죽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이 맡기신 영혼 구원 사명을 감당하

기 위하여 끝까지 부름의 상 푯대를 

향하여 달려 나갔던 주님의 종으로 

기억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훗날

에 묘비에 어떤 글이 새겨지길 원하

십니까? 세상의 헛되고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

라보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전진합시다
(빌립보서3:12-14)  

황영진 목사
(뉴욕 선한목자교회)

푸/ 른/ 초/ 장 

◇10명 중 8명 “과거 교회출석 경

험”=연구소는 지난 4월부터 6월까

지 서울 부산 등 전국 16개 지역의 

13∼33세 남녀 1851명을 대상으로 

생활방식, 교회에 대한 인식, 인생·

종교·교회관 등에 대해 1대 1 면접

설문을 실시했다. 응답자 중 82.7%

는 ‘과거 교회출석 경험 유무’에 대

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기독교

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53.1%

만 ‘선호한다’고 답했고, 31.6%는 ‘

선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거 

전도 받은 경험 유무’에 있어서는 ‘

있다’가 36.8%였고, ‘없다’가 62.7%

였다. ‘전도 받았던 종교’는 개신교

(76.2%)가 가장 많았고, 불교(9.3%)

와 기타 종교(10.5%)가 뒤를 이었

다. 

‘바람직한 교회상’에 대해서는 다

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교회는 자

유롭고 편안해야 한다’(21.2%)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예배

가 제일 중요하다’(19.1%) ‘친교·인

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11.1%) ‘

전도·선교에 힘써야 한다’(10.6%) 

등이었다. 

‘현재 교회 이미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혼재

돼 있었다. ‘구제·봉사활동을 잘한

다’(23.0%)고 응답한 이가 가장 많

았고, ‘진리추구보다 교세확장에 관

심을 둔다’(17.2%)가 두 번째로 많

았다.  ‘사회적인 영향력 증

가’(11.4%) ‘헌금 강요가 지나치

다’(9.3%)는 답변도 있었다. 

◇“전도대상 세분화하고, 전인(

全人)목회 구현해야”=전석재 한국

선교신학회 회장은 미래세대를 대

상으로 한 전도 방향과 전략(표 참

조)에 대해 “대상자를 세분화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전략적 의사소통이 중

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

어 중·고생은 입시·공부, 대학생은 

진로나 취업, 직장인은 결혼과 직장

생활에 대해 관심도가 높다”면서 “

이들 그룹별로 각각의 이슈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노력이 필요

하다”고 설명했다. 

최동규 현대목회연구소 소장은 

“(미래세대에 대한) 지식위주 교육

을 전인교육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영적·지적·품성적 차원의 커리큘

럼을 지닌 균형적 목회 패러다임으

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세대를 향한 전도 방향과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현대목회연구소(소장 최동규 교수)는 22일 경기도 부천 서울신학대에서 

제1회 서산현대목회포럼을 열어 한국교회의 미래세대 전도·목회 방향을 

모색했다.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회” 
“자유롭고 편해야” 21.2% “예배가 제일 중요”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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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대교와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

는데 왜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처

럼 말하는 지요?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면 너무 독

선적이고 배타적인 것이 아닌지요? WCC 운동은 어떤지 설명해주시

기 바랍니다. 

-나성에서 청년부 Joseph

A: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디

모데전서는 2:4-5절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

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한다고 했습

니다. 그런데 참 구원을 얻으려면 2가지 진리를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우주적인 초청은 두 가지 기초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유일신 사상 둘째, 하나님과 사람사이의 중

보는 오직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

을 위하여 속전을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라고 했습니다(요14:7).

유대교와 이슬람도 철저하게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 문제는 이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

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

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

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나 이슬람은 올바른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

다. 그런 면에서도 볼 때 기독교는 사실 배타적입니다. 예수님만이 유

일한 구세주이며 구원은 그 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짐으로서만

이 가능합니다.  

오늘날 다원주의 사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봅니

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성경은 현대 코드가  아니라 고대 코드라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이론을 부인하며 다른 종교에 대

해 관용적입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나름대로 독자적인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유일성과 궁극성을 부

인합니다. 이 입장의 대표적인 대변자는 존 힉(John Hick)입니다. 그

는 유대인들은 종교생활의 흐름 안에서 또 그 전통 안에서 구원을 받

고 이슬람교도들은 이슬람교의 전통을 통하여, 힌두교도들은  힌두교

의 전통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요즘 WCC 운동이 다원

주의의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인정하며 카톨릭, 

샤머니즘, 불교의 중들도 참여하여 서로 연합해 하나가 되자는 운동

입니다. 1983년 WCC 6차 회의에서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음을 말

했고 1991년 7차 총회에서는 무속신앙에 접목하여 종교 혼합주의로 

나아갔으며, 1998년 8차 총회에서는 일부다처제를 주장하고 묵인했

습니다. 2006년 9차 총회에서는 동성애 성직자들을 지지하였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국의 여러 교단과 유명목사들은 

교계가 그렇게 반대하는 데도 한국에서열린 WCC 총회와 운동을 주

도하며 그 운동에 타협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과연 올바른 신앙

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스럽습니다. WCC 운동은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사탄의 운동입니다. 목회자들도 올바로 분변하고 정신 차

려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lspc0316@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Merry Christmas! 크리스마스

의 최고 선물이신 예수님의 탄생

일을 축하하는 행사들이 각 교회마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

들도 있지만 동시에 미국의 대도시

들안에는 “War on Christmas 크리

스마스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

입니다. 

이런 모토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요? “미국에서 크리스마스를 완전

히 없앨 수 없다면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모든 가치관, 행사들을 방

해하라!” 이 모토는 바로 사탄교와 

반기독교단체들의 크리스마스를 

없애고 변질시키기 위한, 전략이고 

작전입니다.  

뉴욕에 헤드쿼터(Headquarter)

가 있는 사탄교는 이번에 오클라호

마 주와 서부 플로리다 주에 있는 

공립학교들을 공격한 것에 연이어, 

이번에는 플로리다 주의 캐피털 중

심에 있는 공공 대형 원형건물 안

에, 성탄메시지와 예수님 탄생동상

들이 전시된 곳 바로 그 옆에, 천사

들이 지옥 불에 떨어지는 고판화를 

들여놓는 것과 사탄교의 사탄적인 

성경구절들 인용, 그리고 “Happy 

Holidays from the Satanic Tem-

ple”이라고까지 적힌 안티 크리스

마스 물건과 문구들을 전시하는 것

을 허락받았다고 합니다.  

사탄교의 대변인인 Lucien 

Greaves는 “미국처럼 모든 종교를 

존중하는 국가에서 사탄교를 포함

하여 어떤 종교든 차별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특별히 “사탄교와 같이 다른 종교

가 보는 관점의 크리스마스 메시지

가 크리스마스 때 꼭 함께 세상에 

보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사탄교는 Americans 

United for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이라는 초당파 법적단

체를 통해서 도시의 행사들을 기

획하는 Florida’s Department of 

Management Services에게 사탄

교도 크리스마스 전시회에 참여하

겠다는 제출서를 냈는데, 물론 그 

전시회는 평범한 성탄절 전시가 아

니라 사탄교 방식의 반크리스마스

적인 메시지와 장식을 의미합니다. 

도시로부터 허락받는 것이 어려울 

것을 미리 예상한 사탄교는 동성애

자들이 사용한 전략중 하나인 인권

주의와 Equal Right, 차별금지 법

안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안들어 주면 도시를 대상으로 소송

을 걸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까지 

해서, 결국은 도시행사 기획 단체

로부터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사탄교의 반-크리스마스 프로

젝트를 돕고 있는 단체들은?

늘 반기독교 운동을 이끌어가

고 있는 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FFRF)이라는 무신론

지향주의 단체와 사탄교를 법적으

로 돕고 있는 Americans United 

for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AUSCS) 그리고 Church of 

the Flying Spaghetti Monster(나

르는 괴물들의 스파게티교회)입니

다. 

이번에 사탄교의 법적대변인인 

AUSCS이라는 이름만 봐도 얼마나 

미국의 역사와 미국시민들을 혼돈 

시키려고 하는 단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만 이 법정단체의 이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분

석해드리겠습니다.

미시건 주에도 이번에 같은 크리

스마스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사

탄교는 미시건에서는 십자가, 빨간 

뱀 등을 장식으로 사용하고, 그 안

에는 이런 글을 올리기로 허락받았

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선

물은 ‘예수’가 아니라 인간이 소유

할 수 있는 지식이다”라고요. 이 글

의 근본은 곧 “인본주의” 사상입니

다. 

 

“Common Core Standard”를 

통해 이슬람화 되고 있는 공립학

교들의 심각성 

북 캐롤라이나에 있는 Farmville 

Central 고등학교 영어수업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영어수업 시간임

에도 불구하고 영어단어대신 계속 

이어지는 이슬람 단어공부와 예언

자 무하마드가 받은 지시에 대한 

공부, 이슬람의 믿음 등을 배워야 

했던 졸업반 여학생이 자기가 받은 

수업내용의 일부분을 사진으로 찍

어서 엄마에게 보내, 문제가 전역 

학부모들과 저희 기독교단체에 알

려지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은 

학교에 달려가서 왜 학생들이 영어

수업시간에 이슬람을 배워야 했는

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학

교측은 학생들에게 세상에 있는 여

러 종교들을 알리는 게 수업의 내

용이었다고만 할뿐, 자신들은 미국 

Common Core STD에 맞춰 교육

시키는 것뿐이라고 했답니다.  

나중에 학부모들이 찾아낸 사실

은 이 학교에서는그동안 기독교나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오바마 정부가 몇 년 전

부터 강력히 밀고 있는 Common 

Core STD에 포함된 친이슬람 내용

에 의거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학

교말대로 정부에서 하라고 한대로 

학교측에서는 가르친 것뿐이지요.   

Common Core STD는 미국 여

러 주들(주로 중부쪽)에서는 금지

해버린 교육 자료들이기도 합니

다. 왜냐하면 Common Core STD

를 직역하면, “기본, 기초 공부”라

는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차마 말로 

할 수 없이 최악 중 최악인 교육내

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성교육은 거의 프로노 수준

임이 계속 학생들에 의해 확증되고 

있고, 친 동성애 교육을 의무화 할

뿐 아니라, 이제는 친이슬람 교육

까지 의무화 하고 있기 때문에 학

생들에게 유익하기보다는 훨씬 해

로운 교육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

다. Common Core을 가르치는 학

교가 있다면 속히 자녀들을 학교

에서 빼내셔서 성경적 가치관이 

확실한 기독교 학교로 옮기는 것

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Tvnext에서는 되도록이면 자녀들

을 공립학교에서 빼어내 홈스쿨링

이나 성경적인 기독교 학교로 보낼 

것을 강추합니다. 

미국은 지금 사방팔방에서 영적 

공격을 받고 있으며, 매일 매일이 

치열한 영적 가치관 전쟁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Common Core STD를 통해서 친

동성애, 무분별한 낙태, 친이슬람, 

사탄교에 대한 교육까지 받게 된다

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미국은 지금 선교지가 되어버렸

습니다. 교회들과 크리스천들이 미

국 안에서 만행되고 있는 반기독교 

운동들에 맞서지 않는다면, 누가 

미국을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국가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

욕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자들에

게 복음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지 않는다

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줄 수 있을까요?    

사탄교나 반기독교 단체들은 딱 

한가지의 공동 목적과 목표가 있습

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기

초 삼아 건립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미국의 가장 근본적인 기독

교 가치관을 뿌리 채 없애고, 하나

님을 미국에서 밀어내고자 하는 반

기독교 정치인들/사회/문화인들

의 합동 작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미국전역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널리 알려주시

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과 긴급뉴스

들은 Facebook에 가셔서 Tvnext.

org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사탄교의 활약과 정체-사탄교, 크리스마스에 도전(대적)하다!(하)

“크리스마스 관련된 가치관과 행사를 방해하라” 모토 세워

Common Core STD 교재사용 학교 경계...이슬람 교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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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미국인 70%, ”성경 속 예수탄생은 사실” 

미국인들이 성경에 기록

된 예수 탄생 이야기를 역

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일간지 워

싱턴포스트는 이번 여론조

사 결과에 대해 “크리스마

스를 둘러싼 전쟁은 끝났다. 예수가 승리했다”고 표

현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센터는 15일 성탄

절과 관련한 설문 조사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73%

가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믿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는 지난 3-5일 전국 성인남녀 1507명을 대상으로 이

뤄졌다.

조사 결과 설문 대상자의 81%는 아기 예수가 말구

유에 있었다는 성경 이야기를 믿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베들레헴을 찾아가 아기 예수에게 황금과 

유황,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는 이야기를 믿는다는 응

답도 75%에 달했다.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나타나 예수 탄생을 알렸다고 

믿는 사람도 74%였다. 예수의 동정녀 출생, 말구유 이

야기, 동방박사의 여정, 천사들의 등장이라는 예수 탄

생의 네 가지 요소를 모두 사실이라고 믿느냐는 질문

에는 65%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중 일부만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2%

에 그쳤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는 지난 6월 퓨리서

치가 조사한 내용과 상치된다. 당시 성경을 문자 그

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했다. 또 

30%는 성경이 인간에 의해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하

고 있었다.

성탄절에 가장 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가족 또는 친

구들을 만나는 것이 75%로 가장 높았다. 음식 먹는 것

(60%), 공공장소에서 성탄절 음악을 듣는 것(48%), 선

물 주고받기(45%), 크리스마스 장식 치장(44%) 등도 

하고 싶다고 답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몹

시 기대한다는 응답은 44%였다.

사우디, ‘종교적 위반’트위터 계정 1만개 폐쇄

사우디아라비아 종교경찰이 ‘종교와 윤리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1만117개의 트위터 계정을 폐쇄한 것

으로 알려졌다고 크리스처

니티투데이가 아랍뉴스를 

인용, 16일 보도했다.

사우디 종교경찰 투르키 

알-슐라일 대변인은 “사용

자들이 종교와 윤리에 위반

되는 글을 올렸다”며 “계정을 폐쇄하고 일부 사용자

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샤리아 법을 구현하기 위해 ‘덕 

함양·악덕 방지위원회’(Committee for the Promo-

tion of Virtue and Prevention of Vice·Haia) 산하

에 종교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약 5000명 정도

로, 매일 5회 기도시간에 점포들이 문을 닫는지 여부

와 복장상태, 공공장소에서의 남녀 구분, 술·마약 판

매 등을 감시한다.

알-슐라일 대변인은 또 “Haia 산하 IT범죄부서는 

위반 계정을 폐쇄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라며 “이 부

서는 시민과 거류민으로부터 보고서와 불만을 처리하

는 부서와 웹사이트와 프로그램을 통한 감시 부서로 

나눠져 있다”고 설명했다.

사우디에서의 IT 관련 범죄는 최대 300만 리알(약 

85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알-슐라일 대변인은 “인터넷에서 종교적 도

덕적 위반을 포함하는 범죄가 지난 5년 동안 증가하

고 있다”며 “우리 종교와 사회에 반하는 자료를 게시

하는 사용자를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3

년 BI 인텔리전스 조사에 따르면 트위터는 사우디에

서 가장 활발한 소셜 미디어로, 인터넷 사용자의 41%

가 사용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예수탄생 재현행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

원이 동원된 예수 탄생 재

현 행사가 관심을 받고 있

다. 크리스천포스트는 17

일 1039명이 참여한 예수 

탄생 재현 행사를 담은 뮤

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200만 조회수를 넘기고 있다

고 보도했다. 미국 유타주 프로보 지역에서 촬영된 이

번 영상은 지난해 영국에서 898명이 참여한 기록을 

경신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라 와 스

족은 인도

네시아의 

수마트라 

동쪽 해

안 늪지대

에 흩어져 

사는 쿠

부(Kubu)

족이라고 알려진 164,000명의 꽤 

큰 집단에 속하는 종족이다. 쿠부

족은 유랑하는 니그리토(Negrito)

족의 한 작은 씨족의 후손인 것으

로 추정된다. 

전설에 의하면 고대 수마트라의 

해변은 정기적으로 해적들이 방문

했는데 해적 중 오누이가 근친상간

을 해 여자아이가 임신을 하자 해

적들에게 저주를 받고, 근해 덤불

에 버려졌고, 랄란 강에 쿠부족 부

락을 세우게 됐다고 한다. 

17세기에 라와스족은 수마트라 

남부의 팔렘방에서 온 라투 세누훈

(Ratu Senuhun) 왕자에게 정복당

했다. 그때부터 최근까지 라와스족

은 말레이시아 사람들과는 어떤 접

촉도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말레이

시아 팔렘방의 언어, 사회구조, 종

교는 받아들였다. 

삶의 모습

쿠부족처럼 라와스족은 숲에 사

는 사람들로 여러 강 근처의 늪지

대에서 주로 발견된다. 대부분은 

얌(yam), 옥수수, 쌀, 사탕수수를 

경작하지만 근면하지 않기 때문에 

들판이 잘 관리되지는 않는다. 음

식물은 대부분 정글의 생산물과 작

은 사냥감으로 충당된다. 기본적인 

식단은 멧돼지, 물고기, 원숭이, 바

나나 그리고 얌이다. 

라와스족은 “시러프(sirup)”라는 

정착된 마을에서 빈번하게 발견된

다. 집들은 벽이 없고 대나무와 잎

들로 대지 위에 지어져 있다. 보통 

한 촌락이 세 채에서 다섯 채 정도

의 집들로 구성된다. 연장자가 추

장이 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없

다. 

모든 라와스족들은 이름은 있지

만 같은 시러프의 구성원들에게만 

알려져 있고 다른 촌락 사람들에게

는 “저 작은 강의 사람들”로 불릴 

뿐이다. 다른 촌락과 접촉하는 경

우는 거의 없는데 왜냐하면 축제도 

없고, 성인식 같은 의식적 행사도 

없고, 다른 공동체 모임이 없기 때

문이다. 

라와스족이 이웃인 말레이 사람

들과 갖는 적은 접촉은 전통적으로 

조용한 무역을 통해서였다. 예를 

들면, 라와스족 사람들이 말레이 

무역상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자신

들의 물건을 가져다 놓았다. 그러

면 무역상들은 그들이 교환하려고 

하는 물건을 놓고는 안전한 거리로 

물러나게 된다. 만약 거래가 만족

스러우면 라와스족 사람들은 놓여

진 물건을 가지고 숲 속으로 사라

진다. 이러한 무역의 형태가 점차

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전통과 물질적인 문화가 간소함

에 따라 라와스 사회는 사회적 및 

종교적 발전에서 부족한 면을 나타

낸다. 그들에게는 어떤 음악악기나 

춤도 알려진 게 없다. 

신앙

쿠부족이 모슬렘으로 구분되기

는 하지만 아직 치료의식 같은 다

양한 “정령숭배”적인 제사를 시행

하고 있다. “샤만(shaman)”이라고 

불리는 치료사는 그들을 위해 영혼

들에게 제사를 드린다. 

필요로 하는 것들

라와스족은 자신들의 언어로 된 

기독교적 자료가 없다. 그러나 언

어학자들이 현재 성경을 라와스어

로 번역하고 있다. 이 종족 집단을 

위해 사역하는 선교기관이 없다. 

지역 복음화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기독교인을 향한 지역 모슬

렘들의 적개심이다. 오래된 전통이 

복음전파를 막는 것처럼 보인다할

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전통보다도 더 강하시다. 아마도 

의료기술과 농업 훈련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라와스족 가운데 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적임자일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라와스(Rawas)

www.chpress.net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는 뮤지션그룹 ‘더 피아노 

가이스(The Piano Guys)’가 ‘영광나라 천사들아(An-

gels from the Realms of Glory)’란 찬양을 부르며 시

작된다. 성극을 준비하는 아이들의 모습도 나오고 주

민들이 크리스마스트리를 꾸미는 모습도 담겨있다. 

영상의 백미는 성모 마리아와 동방박사 등이 예수 탄

생 순간을 재현하는 장면이다. 한눈에 봐도 가장 많은 

사람이 등장한다. 흰색의 천사 의상을 맞춰 입은 사람

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수많은 사람이 불빛으로 재현한 것으로 영상

을 끝을 맺는다. 영상을 제작한 단체는 “일주일 전 강

수 확률이 60%였는데 촬영 당일인 12월1일은 맑고 

화창했다”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

했다. 단체는 또 “추위에도 기꺼이 도움을 준 주민들

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영국성공회 첫 여성주교 탄생

영국성공회가 17일 첫 

여성 주교를 임명했다고 

BBC 등 영국 언론이 보도

했다. 영국성공회는 이날 

리비 레인(48) 체스터 교구 

사제를 맨체스터 스톡포트 

교구의 신임 주교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영국성공회 

최초의 여성주교다.

신임 레인 주교는 여왕의 재가를 거쳐 내년 1월 26

일 잉글랜드 요크의 대성당에서 스톡포트 8대 주교로 

취임한다. 옥스퍼드대 출신의 레인 주교는 영국성공

회가 사제직 문호를 여성에게 처음 개방한 1994년에 

사제 서품을 받았다. 기혼자인 레인 주교는 성공회 사

제인 남편과 함께 서품을 받아 영국성공회 최초의 부

부 동시 서품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레인 신임 주교는 “스톡포트에서 주교로 봉사하게 

돼 영광스럽고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국성공

회의 첫 여성 주교 임명은 지난 7월 교회 총회에서 

480년 만에 여성 주교를 허용하는 교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5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러시아정교회 최초로 중국인 사제 탄생

러시아정교회 성직자 중 처음으로 중국인이 서품

을 받았다. 러시아정교회는 최근 중국인 아나톨리 쿤

을 보제로 서품했다. 쿤 보제는 홍콩에 있는 ‘성 베드

로 바오로 교회’에서 봉사하

게 된다.

이 교회는 중국 자치 정

교회 소속으로, 홍콩과 중국 

본토의 중국인에 대한 선교

활동도 담당하게 된다.

보제는 가톨릭이나 성공회의 부제와 같은 지위다. 

중국 정교회는 1956년 모스크바 총대주교청에서 자

치교회로 승격했다. 중국 정교회 신자는 현재 1만

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팀 쿡 애플CEO, 동성애 권익운동에 기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

개적으로 밝힌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동성애

자들의 권익 보호운동에 기

부한다고 주최측이 18일 밝

혔다. 워싱턴 소재 동성애자 

인권 옹호 단체인 휴먼라이츠캠페인(HRC)은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은 채 쿡이 “상당한 액수”의 기부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HRC는 쿡의 기부가 지난 4월 앨라배마와 아칸소, 

미시시피 등 3개주에서 출범한 850만 달러 규모의 동

성애자 인권보호 캠페인인 ‘프로젝트 원 아메리카’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HRC

의 대변인은 “팀 쿡의 개인적 기부가 다른 사람들도 

이 역사적인 프로젝트를 지지하도록 고무하길 바란

다”고 말했다. 애플의 대변인도 팀 쿡 CEO의 “개인적 

기부”라면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

앨라배마에서 성장해 오번대학을 졸업한 팀 쿡 

CEO는 지난 10월 30일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 기

고문을 통해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히

면서 게이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쿡 CEO는 동

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기 사흘 전에는 앨라

배마주 공학 명예의 전당 헌액 기념 연설에서 앨라

배마주에 대해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더욱 수용할 것

을 촉구했다.

쿡 CEO는 이 자리에서 앨라배마가 과거 민권운동 

기간에 너무 느리게 변화해왔으며 아직도 성소수자를 

의미하는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의 권리를 수용하기를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HRC의 차드 그리핀 대표도 환영 성명을 통해 쿡 

CEO가 동성애자 인권보호 캠페인 소식을 처음 접했

을 당시 지지입장을 표명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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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학교 개교 예배장소는 일

찍이 카이퍼가 목회하던 암스테르

담 중앙교회(화란 식으로 Nieuw 

Kerk)에서 열렸다. 왕궁과 어깨

를 나란히 한 이 대 교회에서 당

대의 정치, 종교, 교육, 문화 등 최

고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

에서 카이퍼는 우렁차고 당당하게 

취임연설을 했다. 그 핵심은 영역

주권의 선포였다. 카이퍼는 쾌활하

고 역동적인 말로 서론과 인사를 

한 후에 영역주권의 세 가지 목표

를 제시했다. 

즉 “저로 하여금 이 세 가지 질문

에 대해서 ‘영역주권’이란 한 개의 

개념을 결합해서 그 대답을 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영역주권’을 우

리 대학의 국가적 의미와 우리 대

학의 교육목표와 우리 대학의 개

혁교회의 성격을 나타내는 특징으

로 지적하려고 합니다”라고 했다. 

카이퍼의 연설문에서 첫째는 “우

리 학교의 국가적 의미”, 둘째는 “

학구적 갈망”, 셋째는 “개혁교회의 

교리를 따름” 등 세 부분으로 나누

어서 말했다. 

우선 카이퍼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언급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주권을 가지

셨는데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모

두를 다스리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8:37에 “빌라도가 이르

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

께서 대답하되 가라사대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

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

상에 왔나니……”라고 했다. 

또 마태복음 28:18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로

마서 14:11에는 “모든 무릎이 내

게 꿇을 것이요…” 등은 메시아이

신 예수의 주권을 드러내고 있다. 

동시에 메시야의 주권을 하나님께

서 위임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만

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

고 그가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이다. 

카이퍼는 이러한 주권 곧 통치권

이 이 땅위에 행사될 때 분산되어 

각 영역에 주권을 나누어주었다

는 것이다. 카이퍼는 이것을 ‘톱니

바퀴’나 ‘별자리’처럼 일정한 원칙

과 궤도가 있다는 것이다. 카이퍼

는 영역주권을 설명하면서 “우리

가 도덕계, 과학계, 사업계, 예술계

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

리는 각기 나름대로의 영역을 갖

고 있는 도덕성과 가정과 사회생

활의 영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나름대로의 ‘주권’을 행사 할 수 있

기 때문입니다. 대자연에도 영역이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법칙으로 

돌아가는데, 개인, 가정, 과학, 사

회 및 종교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도 그들 모두가 나름대로의 법에 

순종하고 각각 그들의 우두머리에 

굴복합니다”라고 했다. 

카이퍼의 메시지의 요점은 모든 

영역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한 영

역이 다른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

는 것이다. 특히 국가도 주권과 권

력의 한계를 정해야 하는데, 다른 

영역을 과도히 간섭해서는 안 된

다는 것이다. 

특히 카이퍼는 잠언 29:4에 “왕

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며”란 

말씀을 중심으로, 국가의 통치권은 

개인을 보호해주고 가시적인 영역

에서 상호간의 관계를 분명히 해

주는 역할이다. 국가가 모든 전권

을 다 가진 것처럼 명령하고 강제

로 통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

이다. 왜냐하면, 모든 주권은 국가

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그 톱니

바퀴가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잘 

굴러가도록 해야지 자유를 속박하

거나 생활을 구속해도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는 말할 것

도 없고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도 그 주권이 하나님께로 말미암

는다는 것이다. 

카이퍼는 그의 연설 중간에 힘주

어 말하기를 “나는 영역주권에 대

한 이와 같은 신조를 한 개의 학설

이 아니고, 삶에 대한 확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권자

로 다스리시는 것과 하나님의 막

강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지

금 여러분이 이 교회에 앉아 계시

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앉아 계십

니다”라고 했다. 

특히 카이퍼는 영역주권이란 창

조질서 안에 있으며 인간의 생명

의 구조 속에 있으며 국가의 통치

권이 생기기 전에 있었다는 것이

다. 그런데 한번 일어난 국가의 통

치권은 영역주권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다른 영역을 영원한 대적으

로 생각했다. 

카이퍼 박사는 그의 영역주권에 

대한 연설 두 번째로 학문의 분야

에서의 영역주권을 말하고 있다. 

국가가 권력을 갖고 그 국가 이데

올로기를 끌고 가려면 순수한 학

문에 치명타를 입히게 된다는 것

이다. 그래서 바른 교육 특히 칼빈

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교육을 위

해서 획일적인 유물주의 교육관

과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

지 않으면 양심의 자유, 가족의 자

유, 교수법의 자유, 영적인 단체의 

자유가 똑같이 위협을 받기 때문

이란 것이다. 

카이퍼는 말하기를 “여러분께서

도 영역주권이 우리 대학의 연구 

과제가 되기를 기대하셔도 좋습니

다. 나도 이것이 실질적인 면을 고

려해서 이것을 택했습니다. 그것

은 추상적이고 무미건조한 전통적

인 교리를 고집하지 않게 하는 반

면에, 원칙을 확고하게 해주며 통

찰력을 깊게 해주며 판단을 명백

하게 해줍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

리의 지적인 능력을 신성하게 해

주며, 권력자가 우리 인간 생활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이에 반대하는 

힘을 길러 줍니다”고 했다. 

그리고 카이퍼는 모든 국가 권

력은 모든 자유를 의심스런 눈으

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했다. 다양한 생활 영역이 

국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고 했다. 국가는 영역 중에도 영역

이며 국가는 인간의 생활의 전 범

위를 둘러싸고 있다고 했다. 그러

므로 국가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

이 아니라, 다른 영역을 위해서 존

재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국가가 

학문의 영역에 대해서 이래라 저

래라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 학문은 진리가 다스리는 그 나

름대로의 생존 영역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기독교 대

학을 위해서 자발적인 헌금과 후

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다. 

카이퍼의 이 연설은 국가 권력의 

상징인 왕궁과 불과 10m도 떨어지

지 않는 곳에서 행했음으로 이는 

국가와 교회와 교육, 문화 전 분야

에 대한 위대한 도전이며 새로운 

지평을 재시 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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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주권의 선포 전후

영역주권은 창조질서, 인간 생명구조, 국가통치권 전부터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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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62)

한 해의 끝자락이 가까우면 늘 

세월이 참 빠르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흔히들 40대에는 세월이 40

마일로 달리고, 50대에는 50 마일

로 달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는 얼마

나 빨리 달린다고 느끼실지 짐작

이 간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

가 드신 분들이 황혼의 나이에 이

혼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듣

게 된다. 그분들이 이혼을 생각하

기까지 그 이면에는 매우 다양한 

원인들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불편한 부부관계를 그동안 아이들 

눈치 보느라고 참고 지냈다가 주

로 아내들이 더 이상 남편들과 연

결된 끈이 사라진 현실에서 독립

선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

이혼 사유들은 다양한 편인데, 

흔히들 성격 차이나 가족 간의 불

화, 경제적인 문제, 기타 배우자 부

정이나 정신적, 육체적 학대 등이

다. 이혼이 단순히 한 가지 이유만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는 것 

같다. 그 원인들은 다양하고 복잡

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그동안 이혼을 못하도

록 억눌러왔던 전통적 장애물들이 

점차적으로 사라짐으로써 더욱 이

혼이 쉬워진 현실로 다가온다. 그

러한 전통적 장애물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종교적 교리와 규범들: 현대 

사회의 다원화된 모습이 그러한 

기준들을 완화시켰다. 

2. 이혼을 반대하는 외부적 압력

과 이혼에 대한 사회적 낙인: 도

시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는 가운

데, 혈족 단위의 공동체가 약화되

면서 그러한 압력이 점차로 줄어

들었다.

3. 서약과 복종을 강조하는 사회 

규범들: 전통적인 유교, 기독교적

인 가치관이 약화 되었다.특히 가

부장적이고 억압적인 가정에서 일

방적으로 지시-복종의 관계에 있

었던 부부관계는 더 이상 버틸 수

가 없게 된다.

4. 이혼법의 완화와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이혼의 현실

과 함께 사회적 안전장치가 법적

으로 마련되므로 인해 이혼의 가

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

5. 남녀가 점차적으로 함께 일하

고 사회화됨: 이에 따라 현재의 배

우자 외의 선택 가능성이 확대되

어졌다.

6. 사회경제적 변화: 현대생활

에서는 아내들이 경제적으로 남편

들에게 덜 의존적이 되기도 하고, 

남편들은 감정적으로 아내에게 덜 

의존하도록 되었다. 여성들의 경

제적 지위가 향상된 현실과, 미디

어 내지는 사이버 공간의 활용 등

으로 인해 배우자의 대체물이 많

아진 것도 이혼을 조장하는데 일

조를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7. 의외에도 아주 사소한 문제일

지라도 그 문제를 대화로 풀지 않

을 경우, 그것이 오래 묵어서 돌이

키기 어려운 거리감을 만드는 경

우도 있다. 남편과 아내가 너무 무

심하게 서로 평행선을 향해 살아

갈 경우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

다고들 말씀하신다. 

 

그 외에도 직/간접적인, 의식/

무의식적인, 개인적인 또는 사회

적인 원인들을 볼 수 있겠지만 궁

극적으로는 개인주의의 팽배, 결

혼과 가정의 신성함에 대한 의식

의 부족, 헌신의 부족들을 들 수 있

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다: “우리는 다 양 같

아서 각기 제 갈길로 갔거늘 여호

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

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6).

그러나 이혼은 문제의 해결책

이라기보다 더 복잡한 문제의 시

작일 뿐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한

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

룩한 언약을 파기하는 면에서 하

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막히게 만

드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셈이

다. 앞으로 3-4대에까지 걸쳐 이

혼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자녀들 

세대가 고통의 열매를 먹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이혼하려고 마

음먹고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먼

저 전문가를 통한 부부상담을 받

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또 평

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길 기원한다. 
이메일: familykum@gmail.com             

 금정진 사모 (FBM 디렉터) 

황혼 이혼

 가정사역 칼럼



성품칼럼

세상을 바꾸는 도전 ‘배려’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지난해 실시한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드는데 필요한 가치로 가장 많은 사람이 꼽은 것이 ‘타인

에 대한 배려’였다. 청소년들에게 제일 필요한 덕목도 무려 55.4%가 ‘배

려’라고 응답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배려에 목말라 있다는 증거이며 동

시에 학교폭력, 왕따 등의 원인을 배려가 부족한 데서 찾고 있음을 보여

준다. 

우리 사회가 배려에 목말라 하는 까닭은 과도한 경쟁 속에서 타인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서이다. 곧 공감인지능력의 부재 탓이다. 공감인지능

력이란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정서, 즉 고통과 기쁨, 아픔과 슬픔에 공감

하는 능력으로 동정이 아닌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정서적 

충격을 감소시켜 주는 능력’(이영숙, 2005)이다. 청소년들의 경우 과도한 

입시 경쟁 속에서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타인

의 상황과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약해졌다. 공부는 잘해도 타인의 아

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아이, 자신의 말과 행동이 친구들과 선생님께 어

떤 상처를 줄지 예상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공감인지능력은 배려를 통해 배운다. 배려는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여 보살펴 주는 것’으로 역

사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성인들로부터 볼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의 인

생을 바꾸는 힘이 있다. 우리 주변에도 배려의 성품을 실천하는 사람들

이 있다. 상대방의 필요를 미리 알고 있다가 소리 없이 그 필요를 채워주

는 사람, 적절한 말 한마디로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이런 사람

들의 말과 행동은 타인의 삶에 잔잔한 변화를 일으키고 행복한 인간관계

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기업에서도 CEO는 물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사람들에게 배려의 성

품이 필요하다고 한다. ‘서번트 리더십’이 그중 하나이다. 조직원을 잘 배

려하는 리더가 기업의 목표 달성에도 적합하다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물

론 조직원들 또한 배려하는 리더를 더 잘 따른다. 그러므로 관계를 풍성

하게 만드는 배려의 성품을 리더의 중요한 자질인 셈이다. 우리 자녀들

에게 이 배려의 성품을 가르쳐야 하는 까닭이 바로 이 때문이다. 

배려의 성품을 가진 자녀로 키우려면 무엇보다 다음 3가지를 주목해

야 한다. 

첫째, 부모가 배려의 성품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 교육 심리

학자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은, 사람에게는 타인의 언행을 모방하는 능

력이 있어서 부모와 교사는 물론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언행을 쉽게 

모방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중매체의 부정적인 언행을 모방하기 전

에 부모의 배려가 먼저 아이들에게 각인되도록 모델이 되어야 한다. 

둘째,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 할 줄 아는 공감인지능력을 훈련해야 

한다. 이기적인 아이들은 모든 상황을 자신의 기준으로 생각하므로 상대

방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릴 줄 아

는 공감인지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오늘 아빠 기분이 어떠신 것 같니?”, 

“그 친구는 왜 그렇게 화가 난 것 같아?”라고 물어보면서 다른 사람의 감

정을 파악하도록 훈련시킨다. 

셋째, 배려심 없는 이기적인 태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실천

해야 한다. 자녀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을 때 ‘좀 크면 나아지겠지’하고 

넘어가거나, 남을 배려하는 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기적인 태도가 지속되면 대사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

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프랑스 속담에 ‘사람들은 친절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나눠주고 배려해야 서로 소통될 수 있다는 의미

이다. 결국 행복한 인간관계, 행복한 세상은 돈이나 그럴듯한 언변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배려하는 성품이 그 해답이다. 배려의 성품을 세상

을 바꾸는 도전 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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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라는 것을 통해 불

치병들이 치료되고 전 세계의 부

를 한국으로 모아들일 것이란 기

대가 물거품이 된 2005년 황우

석 교수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

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

의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줄기세포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한 크리스천의 관점은 세

상 사람들과 별 다름이 없는 것

으로 보인다. 줄기세포의 가장 큰 

문제는 기술적인 것이나 윤리적

인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관한 문

제다.

 줄기세포를 영어로는 stem 

cell이라고 하는데 근간이 되는 

세포란 뜻이다. 즉 어떤 생명체

의 조직이나 기관을 이루는 근간

이 되는 세포란 의미다. 우리 몸

의 각 기관들을 이루고 있는 세

포들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며칠 혹은 몇 개월 살다가 죽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거기

에 특별한 세포가 있어서 죽지 않

고 계속 같은 종류의 세포를 만들

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죽

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종류의 세

포를 만들어내 그 기관을 유지하

기 때문에 이런 세포를 줄기세포

(stem cell)라고 부른다.

 
줄기세포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다 자란 성체에서 발견

되는 줄기세포(adult stem cell)

다. 최근에는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의 장래 필요를 위해 제대혈

을 냉동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대혈은 태반과 탯줄에 있는 피

를 말한다. 여기에는 줄기세포들

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견된다. 물

론 성체줄기세포는 비율이 다를 

뿐 우리 몸 어느 조직에나 다 존

재한다. 만약 각 조직에 줄기세포

가 없다면 생명체는 오래 생존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성체줄기세포를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는 골수 이

식이다. 골수에는 적혈구, 백혈

구, 혈소판 등의 혈액 세포들을 

만들어내는 줄기세포가 있어 계

속 혈액 세포들이 만들어질 수 있

다. 백혈병 등 문제가 있는 사람

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골수의 줄

기세포들을 다 제거하고 건강한 

다른 사람의 골수(줄기세포)를 

가져다가 심는 것이다. 이 줄기

세포는 이미 생명체가 완성된 사

람에게서 뽑아낸 것이므로 성체

줄기세포다. 그러므로 성체줄기

세포를 이용하여 병을 치료하는 

데는 아무 윤리적인 문제도 없다. 

마치 헌혈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좋은 기술이며 기부 행위

로 칭찬받을 일이다.

다른 한 종류의 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embryonic stem 

cell)다. 배아라 함은 수정란에서 

시작해서 8주까지의 상태에 있는 

생명체를 말하고 그 이후는 태아

(fetus)라고 구별해서 부른다. 따

라서 배아줄기세포라 함은 수정

란에서 성체로 자라가고 있는 초

기 과정 즉 배아 상태에 존재하

는 줄기세포다. 배아줄기세포는 

성체줄기세포에 비해 훨씬 다

양한 세포들을 만들어낼 가능성

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만능세포

(pluripotent cell)라고 불리기도 

한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배아줄

기세포만 있으면 사람의 어느 조

직이든지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배아줄기세포의 문제는 무엇

인가?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문제점

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세포를 만

드는 과정을 알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의 핵심은 수정란을 만들고 

이 수정란이 성장하고 있는 초

기 단계인 배아 상태에서 그 자

라나고 있는 생명체를 해체하여 

그 속에 들어 있는 배아줄기세포

를 추출하는 것이다. 만약 이 배

아를 자궁에 착상시키게 되면 사

람이 태어나게 된다. 그런데 배아

줄기세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생명체는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

하고 영원히 세포로만 남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배아줄기세포 연구

의 가장 큰 문제는 수정란에서 시

작해서 성장하고 있는 상태가 생

명인가 아닌가의 문제다. 보이는 

것만 본다면 배아는 태아와 달리 

사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다. 수정란에서 시작해서 공 모

양의 배반포 상태에서는 분명히 

사람의 모양을 찾아낼 수는 없

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배아

를 희생시켜 배아줄기세포를 만

드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이는 것

이 전부일까? 배아는 정말로 사

람이 아닐까?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일까? 

사람이 태어나기까지 수많은 

과정들 중에서 과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일까? 수정란

이 만들어지는 순간일 것이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유전정보를 가

진 난자와 역시 유일한 정보를 가

진 정자가 만나 유일한 정보를 가

진 수정란이 된다. 그리고 기적적

으로 매일 세포 수가 늘어나면서 

장기가 만들어지고 모양을 갖추

고 성장하여 사람이 태어나게 되

는 것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사람은 수정란

에서 나온다. 배아의 단계를 거치

지 않은 사람은 없다. 

한국에서는 태어나면 한 살로 

인정하는데 수정란에서부터 계

산하는 것이다. 더욱이 성경은 이

렇게 기록하고 있다. “내 형상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

셨으며…”(시139:16a). 아직 사람

의 모습이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인정하셨

다는 사실이다. 과학적으로나 심

정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수정

란부터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 

옳은 판단이 아닐까?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기술적

인 문제들과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배아줄기세포

는 황우석 교수 사건에서 보았듯

이 수많은 난자를 공급해야 하는 

심각한 윤리적, 경제적,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2012년에는 일반 세포를 

줄기세포로 전환하는 연구에 성

공한 과학자들에게 노벨상이 주

어지기도 했다. 일반 세포를 줄기

세포로 직접 바꾸는 과정에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수정란 상태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

제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배아줄기

세포 연구에 대하여 기술적인 문

제 혹은 윤리적인 문제 등 세속적

인 관점보다 더 중요한 점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성체줄기세포 연

구와 달리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최초의 사람인 수정란을 인위적

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이 자라가

고 있는 과정에서 그 생명체를 해

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은 낙태와 같은 결

과를 내는 것이다. 창조자 하나님

은 사람을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피조물인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

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들을 죽기

까지 사랑하셨다. 그 생명체들을 

존귀하게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

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

위일 것이다.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줄기세포의 2가지는 성체줄기세포와 배아줄기세포(=만능세포) 

배아줄기세포는 수정란 상태서 해체하는 것이므로 생명의 문제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다 그의 손에 (26) 
배아줄기세포 연구

창조과학 칼럼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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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모태신앙인으로 한국에

서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를 다녀봤고, 미국이민 와서 하나

님의 콜링을 받고 늦게 목회자가 

되어 개척교회까지 하게 되었다. 

평신도와 목회자의 길을 걸어온 자

로서, 평신도의 입장에서 ‘바른 성

도의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몇 자 적어보고자 한다.

1. 바른 성도가 되기 위하여 순

종, 겸손, 감사, 섬김, 절제, 분별의 

6가지 훈련을 받아야 한다.

2. 바른 성도가 되기 위하여 ‘하

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의 관심을 끄는 삶’,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에 

대해 빚진 자의 부담을 가지고 빚 

갚는 삶’을 살아야 한다.

3. 바른 성도의 삶의 기준과 표준

은 주일성수와 십일조에 있다.

4. 바른 성도의 삶은 “살든지 죽

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

든지 하나님의 영광”(고전10:31, 

빌1:20, 롬14:8)을 위하여 사는 것

이다.

5. 바른 성도의 삶이란 주님을 본

받는 삶인데, 파수군(겔3:17)과 추

수군(마9:37-38)과 주님의 증인(

행1:8)된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의 

삶(마16:24)을 사는 것이다.

6. 교회의 주인이 목사나 장로

나 설립교인이나 교회의 어떤 조

직(교단, 교파)이 아니라 몸된 교

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이 주인

인 것을 알아야 한다(마16:18, 엡

4:12, 5:23).

7. 바르고 참된 목사와 교회를 만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8. 먼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

닫고, 내 사명에 맞는 목사와 교회

를 찾아라.

9. 목사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

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은혜를 받는다(살전2:13).

10. 목사와 바른 영적 관계를 통

하여 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구

원의 확신을 가지고 활기찬 믿음 

생활을 하라.  

11. 어떠한 세상의 일보다 하나

님의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신본주

의적 신앙).

12. 잘못된 일을 하여도 꾸짖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고 별로 칭찬

받을 만한 일이 아닌 데도 치켜세

우고 높이고 칭찬해주는 주의 종

보다, 잘못된 것을 보고 꾸짖고 책

망하고 나무랄 줄 아는 주의 종을 

가까이하라. 그만큼 기대와 관심과 

사랑이 많기 때문이다.

13. 목사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힘

쓰지 말고 인정받으려고 힘쓰라. 

칭찬을 자꾸 받다 보면 교만해지기 

쉽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실망하기 

쉽고, 하늘에 상급이 없다.

14. 내 귀에 듣기 좋고 부담을 주

지 않는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말

고, 듣기 거북하고 부담도 가고 마

음에 아픈 곳을 찌르는 설교에 귀

를 기울이라(행2:37). 거기에 은혜

와 변화가 있다.

15. 목사나 사도나 철학자나 유

명 인사의 말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영적 권위를 더 두

어야 한다.  

16. 목사가 진리의 복음에서 벗

어나 변질된 복음으로 잘못된 교

리나 이단사설을 가르칠 때는 영

적 선한 싸움으로 강하게 대적해

야 한다.

17.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교

제가 이루어지고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 선과 악, 성령과 악령, 진리와 

비진리, 의인과 악인, 이 세대를 분

별해야 한다(롬12:2,요일4:1).

18.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데 힘써야 하며 믿음생활에서 늘 

승리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

다.   

19.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고, 남

의 일에 간섭하거나 비판, 정죄하

지 말라(고전12:21-27).

20. 어떠한 경우라도 자기를 낮

추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므

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요17:21-23, 엡4:4-6).    

21. 은혜 받는 일이라면 내 고집, 

자아, 자존심, 체면, 합리적인 사고

방식, 주의, 주장, 이론을 다 내어

버리고 은혜 받고 보는 것이 상책

이다. 

21. 받은바 은혜, 은사, 능력에 감

사하고 주신 사명을 따라 맡은 일

에 충성하므로 상급 받는 믿음생활

을 해야 한다(고전4:2, 딤후4:7-8, 

계2:10).

22.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의로

운 척, 경건한 척, 위선적으로 허례

허식을 부리지 말자. 하나님은 우

리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삼상

16:7, 엡3:20, 딤후3:5). 

23.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자(마25:4, 계22:20).  

바른 성도의 자세

목회서신 

남가주 그리스도의교회연합회(

회장 김재중 목사) 총회가 지난 14

일 윌셔크리스천교회(담임 엄규서 

목사)에서 개최하고 수석 부회장인 

엄규서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

했다. 

신임 회장 엄 목사는 인사말을 통

해 “새해는 남가주 그리스도의연합

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하는 뜻 

깊은 해”라며, “앞으로도 더욱 소외

된 사람들을 섬기는 일과 모든 회

원 교회가 서로 연대 협력하는 풍

토를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2015년 1월 1일부터 3

일까지 연합 제직수련회를 루손밸

리에 소재한 사우스베이 한인교회 

수양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

은 신임회장단 명단이다.

△회장: 엄규서 목사(윌셔크리스

챤교회) △제1부총회장: 안대진 목

사(싸우스베이한인교회) △제2부

총회장: 이성도 목사(나성중앙교

회) △총무: 류창열 목사(나눔동산

교회) △서기: 최장식 목사(윌셔크

리스챤교회) △회계: 김정환 목사(

실버레잌한인교회).
<기사제공: 남가주그리스도의교회연합회>

새문침례

교 회 ( 담 임 

백창건 목

사)와 뉴욕

새예루살렘

교 회 ( 담 임 

노기송 목

사)가 통합

됐다. 두 교

회는 지난 

21일 성탄

주 일 부 터 

우함께 예

배를 드렸

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6일 열린 

뉴욕뉴저지 침례지방회 송년모임

에서 백창건 목사가 공개발언을 통

해 교회의 미래를 위해 두 교회가 

합하게 됐다며 기도를 부탁함으로 

알려졌다.

백창건 목사가 38년전 개척한 

새문침례교회는 현재 우드사이드

에 위치해 있으며 자체 교회건물을 

갖고 있으며, 뉴욕새예루살렘교회

는 16년 전 노기송 목사가 웨체스

터 지역에 개척한 교회다. 미남침례

회 소속 두 교회가 통합함으로 새

로운 교회 이름을 찾고 있으며, 예

배 장소는 우드사이드 소재 새문침

례교회 예배당을 사용한다. 두 목사

는 공동사역을 하게 되며, 차세대를 

위한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다

고 소개했다.

새문침례교회는 노기송 목사가 

1986년 집사 시절부터 섬기던 교회

로 전도사로 3년간 사역한 교회다. 

노기송 목사는 1994년 안수를 받고 

1995년 새문침례교회를 떠났다가 

20년 만에 다시 돌아가게 된 셈. 

백창건 목사는 앞으로 계획에 대

해 “2-3년 공동사역을 통해 노기송 

목사님의 목회 방향과 비전이 세워

질 것이다. 그러면 주로 노기송 목

사님이 모든 목회의 과정을 주도하

게 된다. 저는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LA문화선교원 시전(대표 이인

미 시인)은 2014 ‘시와 찬미의 전

당’ 송년예배를 20일 오전 10시30

분 JJ그랜드호텔에서 가졌다. 정문

기 간사의 사회로 시작된 송년예배

는 방동섭 목사가 기도했으며 이성

희 선교사와 박정은 선교사가 찬양

인도 했다. 이어 윤일흠 목사가 말

씀을 전했으며, 게임과 선물교환 등 

흥겨운 시간으로 진행됐다. 

또 2015년 1월 8일 중국선교를 

위해 출국하는 이성희, 박정은 선교

사를 위해 파송의 노래를 부르는 시

간을 갖기도 했다. 

<박준호 기자>

“소외된 자 섬기고 교회연합 풍토 강화” 새문침례교회-뉴욕새예루살렘교회 통합

LA문화선교원 시전 ‘시와 찬미의 전당’ 송년예배

남가주그리스도의교회연합회 새 회장에 엄규서 목사 백창건 목사-노기송 목사 공동사역

노기송 목사(왼쪽)와 백창건 목사

LA 문화선교원 ‘시전’ 2014 시와 찬미의 전당 송년예배를 마치고 참석

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어메이징그레이스미션(Amazing 

Grace Mission, 단장 이윤정 집사)

은 지난 20일 오후 2시30분 레이크 

오스웨고에 소재한 더펄크루즈웨

이(The pearl Cruze way) 치매요

양원을 찾아가 훈훈한 성탄축하 위

문공연을 가졌다.

AGM 팀은 지난 13일에도 타이

거드 양로원을 찾아 위문공연을 통

해 미국 주류사회에서 소외된 노인

들과 양로원 환자들에게 위로와 기

쁨을 선사하기도하였다. 

단원들 장년 7명 대부분은 오레

곤선교교회 교인들로 구성됐으며 5

명의 어린이들이 각종 악기를 다루

며 합주해 인기를 얻었다. 

특히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소

개된 오카리나 합주(지도 김미연 

사모)와 김미영 집사의 “O Holy 

night”, 미국 팝송 “My way”와 컨

트리송 “Danny Boy”를 불러 듣는 

이들에게 짚은 향수에 젖게 했으며 

마지막으로 “Amazing Grace”를 함

께 부르며 막을 내릴 때 일부 환자

들이 감격해 눈물을 흘리고 박수로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AGM 단장 이윤정 집사는 바쁜 

삶 중에도 시간을 내 틈틈이 연습하

며 헌신하는 단원들에게 감사를 표

하며 앞으로도 계속 본 사역을 계속

할 것을 다짐했다.
<기사제공: AGM>

1966년부터 81년까지 한국에 파

견돼 영어교육, 한센병 및 결핵환자

들을 돌보는 등의 봉사를 한 미 평

화봉사단 출신들로 구성된 ‘한국의

친구들’(Friends of Korea) 회원들

이 한국에서 보여준 사랑을 LA한

인사회로 확산시키고 있어 훈훈한 

감동이 되고 있다. 

17일 ‘한국의친구들’(회장 낸시 

켈리) 소속 제임스 마이어, 댄 스트

릭랜드, 메리 브로드는 한인가정상

담소(KFAM)를 방문해 2천 달러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 11월 LA에

서 열린 연례총회에서 ‘한국의친구

들’이 LA 한인사회와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한 뒤 건강한 한인가정 만

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한인가정상

담소를 선정해 소정의 후원금을 전

달한 것. 

제임스 마이어 재무담당자는 

“LA 총영사관의 도움으로 한인가

정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가정

상담소에 후원금을 전달하게 됐다”

며, “한국에서의 봉사와 사랑을 LA 

한인사회까지 이어갈 수 있어 기쁘

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60-80년대 한국 

평화봉사단 활동을 통해 우리는 너

무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지

금의 아내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 한국에서 받

은 사랑을 미주 한인사회에 나누

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

였다. 

‘한국의친구들’ 멤버들은 미주 한

인사회와는 주로 워싱턴DC 지역을 

중심으로 끈끈한 인연을 맺어왔으

나 LA에서 열린 연례총회 계기로 

LA 한인사회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카니정 소장은 “이번 후원

금을 가정폭력 피해자를 비롯해 건

강한 한인가정을 만들기 위해 잘 사

용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필라 기독교방송국(사장 전영현 

목사)이 지난 22일 오전 10시 본사 

사옥에서 이사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 이사장에 박상익 장로를 선임했

다.

총회는 1부 예배 후 수입 지출 보

고와 신년도 예산 편성을 통과, 그

동안 어려웠던 운영을 개선 발전하

고 있음을 공감하고 실무진에게 위

로와 치하를 보냈다.

이날 수년간 수고했던 서장석 장

로가 운영이사장직을 사임함으로 

명예 이사장으로 추대키로 하고, 임

원 구성을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운영이사장: 박상익 장로 △사

장: 전영현 목사 △부이사장: 김혁

기 장로 △상임고문: 안영균 목사 

△명예 이사장: 임보현 장로, 서장

석 장로 △운영이사회: 서기 오성

환 집사, 감사 강승호 목사 △명예

이사: 오방환 목사, 신해균 장로 △

운영이사: 서장석 장로, 민영선 목

사, 이건상 장로, 백홍기 장로, 김혁

기 장로, 장권일 집사 △기획실장 

김한규 집사 △방송실장 전혜영 사

모 △사무장 이정금 장로 △미디어

담당 조준 전도사 △사진 선춘웅 장

로 △방송위원: 안방옥 사모, 이경

림 사모, 서수진 사모, 안정혜 권사.

필라기독교방송은 18년 역사를 

가진 주정부 정식 인가를 받은 방송

으로 필라 교계와 동포들의 후원으

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수입 지출

을 신문에 공개하고 있다. 

동 방송국은 앞으로 개선과 발전

을 위해 사명감 있는 운영과 후원 

이사들을 영입할 계획이며 관심 있

는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한다(연

락처: 215-924-0691).
<기사제공: 필라기독교방송>

AGM는 치매요양원 성탄축하 위문공연을 레이크오스웨고에 소재한 

더펄크루즈웨이 치매요양원에서 가졌다

1966년부터 81년까지 한국에 파견된 미 평화봉사단 출신들로 구성된 한국의

친구들(Friends of Korea)이 한인가정상담소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AGM, 치매 요양원 성탄축하 위문공연한인가정상담소에 2천달러 전달

필라기독교방송 새 이사장에 박상익 장로 

평화봉사단 출신 ‘한국의친구들’ 후원  

이사회 정기총회, 부이사장: 김혁기 장로

이야기가 있는 찬양음악회 

“Hymn To Him”이 지난 20일 맨해

튼에 위치한 The DiMenna Center

의 Mary Flagler Cary Hall에서 열

렸다. 

올해 처음 시작된 음악회 “Hymn 

To Him”은 찬송가로만 이루어진 찬

양 음악회로, 찬송가에 실제로 얽힌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사연들을 지

휘자의 해설과 함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독특한 형식의 찬양 음악회다. 

이번 음악회는 특정 단체가 주최

하는 음악회가 아닌 뉴욕과 뉴저지

에서 활동하는 젊고 유능한 크리스

천 음악가들이 어떤 유익을 바라지 

않고 온전한 찬양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뜻을 모아 시작된 비영

리 찬양 음악회다. 

오케스트라와 함께 풍성한 음악

을 들려준 이번 음악회는 ‘저 장미

꽃 위에 이슬’, ‘내 평생에 가는 길’, ‘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등 

청중들의 귀에 익숙한 찬송곡 뿐만 

아니라 ‘오 베들레헴 작은골’, ‘천사

들의 노래가’ 같은 성탄곡 등 다양

한 장르의 음악들로 흥미를 더하며 

이태영 지휘자의 지휘 하에 소프라

노 박정화, 메조소프라노 김효나, 테

너 이성은, 피아노 홍현진, 강민영이 

함께 화음을 맞추며 다채로운 무대

를 선보였다. 
<기사제공: Hymn To Him>

이야기가 있는 찬양음악회 “Hymn To Him” 

엄규서 목사

찬양음악회를 마치고 기념 쵤영



제 43회기 뉴욕목사회가 지난 22

일 저녁 성탄감사예배와 함께 이취

임식을 갖고 출범했다. 

“예수 사랑 실천하는 목사회”라

는 표어를 걸고 출발한 43회기 회장 

이만호 목사는 자신이 부회장 출마

를 하면서 내걸었던 공약 및 비전을 

제시했다. 이만호 목사는 “첫째, 목

회자 자녀를 중심으로 한 장학금 수

여, 둘째, 선배 원로 어르신 목사님

들을 섬기는 복지조성 셋째, 동역자

들을 하나로 묶는 연합 넷째, 원주민 

선교 후원 다섯째, 친목과 위로 협

력 여섯째, 교역자 영성세미나 일곱

째, 한라에서 백두까지 민족통일기

도회 등을 실행하려고 한다”며, “지

난 1년 동안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

다. 역대 회장님들이 쌓아온 역사를 

잘 이어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1부 성탄감사예배는 부회장 김

영환 목사의 인도로 기도 송병기 목

사, 특송 장로성가단, 성경봉독 최현

준 목사, 설교 김남수 목사, 헌금 몸

찬양 엘림무용단, 헌금기도 조병광 

목사, 축도 안창의 목사의 순서로 진

행됐다.   

김남수 목사(프라미스교회 담임)

는 “하나님의 사람”(삼상9:6)이라

는 제목의 설교에서 “본문은 하나

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가는 사울

의 이야기로 모든 목사님들이 이미 

설교의 대지가 머리에 있을 것”이라

며,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알아주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오늘

날은 지도자에 대해 비판적이고 부

정적이고 칼날을 세우고 있지만 뉴

욕목사회는 첫째, 칭찬받는 목사회

가 되도록 공인의식, 전문가 의식을 

갖고 절제하며 노력해야 한다. 둘째, 

말한 만큼 행동하고 행동한 만큼 말

하는 언행일치를 보여야 한다. 셋째, 

성경대로 살면서 예언자적인 비전

을 제시하는 안목과 담대함이 있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임하는 황동익 목사는 “1년이 

빠르게 지나갔다. 30년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기도가 제일”이라며, “

목사회가 뉴욕에 기도의 문을 열고 

성령의 불을 붙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부 이취임식은 김연규 목사의 사

회로 기도기도 한재홍 목사, 축가 서

병선 선생, 이임사 황동익 목사, 취

임사 이만호 목사, 제42회기 임원에

게 공로패 증정,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 자문위원 위촉패/감사패 증

정, 축사 장석진 세기총 회장, 권면 

이재덕 뉴욕교협회장, 광고 김진화 

목사, 폐회기도 최웅렬 목사의 순서

로 진행됐다.

43회기 새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이만호 △부회장 김영환 

△총무 김연규 △서기 김진화 △부

서기 박현숙 △회계 최현준 △부회

계 김신영 △협동총무 김종완, 유용

진(이상 목사). 또 총회에서 선출된 

△감사는 김상태 목사, 임재홍 목사, 

박태규 목사.  

이외에 협동총무 43명, 분과위원 

41명, 특별분과위원 26명 자문위원 

26명 등 총 148명이 제43회기 목사

회를 이끌어가게 됐다. 

이날 참석자들에게는 뉴욕순복음

안디옥교회(담임 이만호 목사)에서 

마련한 컵과 교회일보 우병만 목사

가 제공한 쌀 1포가 제공됐다.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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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계 게시판

뉴욕전도연합회 2014년 송년모임
뉴욕전도연합회(회장 허윤준 목사) 2014년 송년모임이 29일(월) 오

후 6시 선한목자교회(박준열 목사 황영진 목사 시무)에서 열린다. 이

번 모임은 선교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황영진 목사의 송별회를 겸

한다.

▲문의: (718)637-1470

뉴욕나눔의집 한인노숙인 성탄절 만찬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이 주최하는 한인노숙인 성탄절 만

찬이 오는 23일(화) 저녁 5시에 열린다. 이날 노숙인들이 겨울을 나는

데 꼭 필요한 내의, 장갑, 모자, 양말 등 푸짐한 선물이 증정될 예정이

다. 동 기관은 후원의 손길도 바라고 있다.

▲문의: (718)683-8884, 961-9191 

뉴욕기독교방송 전속 선교합창단원 모집
뉴욕기독교방송(CBSN, 대표 문석진 목사)이 전속 선교합창단 창단

을 앞두고 합창 단원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교회음악을 사랑하는 세

례교인 이상의 전공자 또는 비전공자로 단원 입단신청서 1부(뉴욕기

독교방송 홈페이지(http://cbsnewyork.net) 첨부파일 다운로드), 담

임목사 또는 지휘자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서 접수는 2015년 1

월 7일까지이며 접수방법은 이메일(newyorktop@gmail.com)과 우편

(163-07 Depot Rd. #B-2 Flushing, NY 11358)으로 가능하다. 오디션

은 2015년 1월 11일(주), 오후 7시(장소 추후 개별통지), 응시곡은 지

정곡 1곡 “오 신실하신 주”(새찬송가 393장/구 찬송가 447장), 자유곡 

각 1곡씩이다. 

▲문의: (646)915-6034, (347)538-1587 

뉴욕목사회 제 43회기 새 임원단과 전임 회장이 함께 기념촬영 했다

“역대 회장 쌓아온 역사 잘 잇도록 최선”

성탄과 연말을 맞아 에리자베스

한인교회(담임 소재신 목사)가 지

난 16일 오전 10시 30분 뉴욕지역

에서 목회하다 은퇴한 원로목사부

부 60여명을 초청해 예배를 드리고 

선물과 아울러 미주미 식당에서 오

찬을 대접했다.  

소재신 목사는 에베소 4장 1-10

절을 본문으로 “교회를 세웁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했다. 소 

목사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는 첫째 서로 용납하고, 둘째 온유

와 겸손하며, 셋째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하고 “하나

님은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

셨는데 그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

고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

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

록 맡기라“고 말했다.

특별히 이날 우병만 목사와 이순

덕 권사(몸찬양), 박진원 선생의 찬

양으로 뉴욕원로목사회(회장 소지

섭 목사) 회원들은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우병만 목사(교회일보 

대표)는 쌀 40포를 원로목사 회원

들에게 기증했다.
<기사제공: 뉴욕원로목사회>

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

(AYC) 밴 구입비로 클리어뷰 파크 

골프장이 1,966달러를 전달했다. 

이 기금은 지난 8월 뉴욕교협이 동 

골프장에서 가진 골프대회의 수익

금중 20%를 청소년사역에 내놓겠

다는 골프장 측의 약속에 따라 진

행된 것. 

지난 22일 오전 골프장에서 가

진 전달식에서 청소년센터 대표 

송병기 목사는 클리뷰 파크 골프

장 측에 감사를 표하고, 한인교회

들도 청소년 사역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했다. 

송병기 목사는 “청소년들은 미

래 한인교회의 주춧돌이며, 청소년

사역을 통해 청소년들이 잘 복음

화 돼야 한인교회가 미래가 있다”

며, “공재규 사무총장 부임 후 센

터 사역이 활성화되고 있다. 한인

교회들이 작은 금액이라도 청소년

센터의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를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청소년센터는 뉴욕교협과 함께 

12월 말 리틀넥 새 회관으로 이전

을 앞두고 있다.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

가 지난 15일 저녁, 뉴저지 사무실

에서 자원 봉사자와 스텝, 이사회 

회원들을 위한 감사 만찬을 열었

다. 

2014년 한 해 동안 30여명의 자

원봉사자들이 너싱홈 위로방문자

로, 어린이 프로그램 교사로, 사무

행정 보조로 3,200시간을 헌신했

다. 이날 이규재 전 이사장을 비롯

한 8명의 자원봉사자들이 200-

300시간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대 통 령 자 원 봉 사 상 ( T h e 

President's Volunteer Service 

Award)을 받았다. 

패밀리터치의 자원봉사 프로그

램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

는 시니어 프로그램의 일원으로, 

보다 건강한 시니어가 간단한 상

담교육이수 후에 주변 너싱홈을 

방문해 외롭고 소외되기 쉬운 어

르신들과 인간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서, 청소년 봉사자들은 초등학생들 

위한 튜터링(Tutoring), 또는 여름

캠프의 카운셀러(Counselor)로서 

봉사와 경험을 쌓는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의 경

우 음악, 미술, 태권도, 컴퓨터 등

의 재능기부를 통한 봉사활동 또

한 이뤄지고 있다. 

패밀리터치는 매년 자원봉사자

들과 이사회 회원들을 위한 만찬

을 준비해 이들의 수고를 격려하

는 시간을 갖고 있다. 
<기사제공: 패밀리터치>

뉴욕참사랑교회(담임 은희곤 목

사)가 25일(목) 오전 11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이웃초청 및 예산 

1% 나눔운동’을 실시한다. 이 나눔

운동은 3곳을 선정해 각 2천 달러

씩 전달하게 된다. 

올해는 미동부생명의전화(대표: 

김영호), 무지개의 집(소장 윤정숙, 

사무총장 김은경), 뉴욕나눔의집(

대표: 박성원)이 선정됐다. 

동 교회는 이 운동을 “열린 교회, 

열린 목회” 취지아래 2009년부터 

실행해오고 있다. 

교회 측은 “미국과 한인 이민사

회의 오랜 불황이 계속되는 가운

데 가정, 사업, 학업 등의 관계 손

상과 파괴에 따른 자살 상담과 한

인 노숙자 증가에 따른 지원. 한인 

동포사회를 위해 일하는 단체들(

기존 선교단체는 선교부, 선교회에

서 후원)로서, 상담은 미동부생명

의전화, 한인 노숙자 지원은 남성 

뉴욕나눔의 집, 여성은 무지개의 

집을 후원한다”고 밝혔다. 

무지개의 집은 2010년에 이어 2

번째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색소폰오케스트라((NYSO)

의 크리스마스콘서트가 지난 21일 

오후 5시 30분 플러싱 타운홀에서 

유진웅 단장의 지휘로 성황리에 열

렸다. 

차세대 지도자가 될 꿈나무들을 

격려하고 후원하기 위한 크리스마

스 콘서트로 열린 이번 공연에서는 

성탄절을 맞아 익숙한 캐롤에서부

터 성가, 팝과 재즈까지 다양한 장

르의 곡이 연주됐다. 또한 스페셜 

게스트로는 플루트 트리오, 아도나

이 댄스팀, 바이올린 유안나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음악으로 크리스

마스를 장식했다.

태명사랑장학재단(회장 박태환)

은 이날 연주회에 앞서 박동욱, 박

은주, 박현준, 박효준, 이상우 군 등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기사제공: 태명사랑장학재단> 

뉴욕원로목사회 12월 월례모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클리어뷰파크 골프장이 청소년 센터에 기금절달하고 있다.

패밀리터치 감사만찬에서 정정숙 대표(왼쪽)가 대통령자원봉사상을 전달하고 있다.

뉴욕참사랑교회 전경과 담임 은희곤 목사

크리스마스콘서트에서 뉴욕색소폰오케스트라가 공연하고 있다.

“서로 용납함으로 교회를 세웁시다”

클리어뷰파크 골프장, 청소년센터에 기금전달 

패밀리터치, 자원봉사자 이사진 위해 감사만찬
  뉴욕참사랑교회 ‘예산1% 나눔운동’

뉴욕색소폰오케스트라 크리스마스콘서트

에리자베스한인교회 뉴욕원로목사회 초청

청소년센터 밴 구입후원 1,966달러

자원봉사자 8명 대통령자원봉사상 수상
미동부생명의전화 등 3곳에 총6천 달러 전달 

제 43회기 뉴욕목사회 성탄감사예배 및 이취임식 

태명사랑장학재단, 5명에 장학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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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교계 게시판

윌셔크리스천교회(담임 엄규서 

목사) 장로임직예배가 지난 14일 

오후 4시 열렸다. 이날 김윤태, 스

티브고 장로가 임직했다. 

본 교회 최장식 목사의 사회로 시

작된 1부 예배는 이성도 목사(나성

중앙교회)가 기도했으며 김효철 목

사(예수비젼교회)가 성경봉독을, 

김창원 장로가 색서폰 연주를 했

다. 이어 DON DEWEY 목사(크리

스챤제자회 태평양지방회 회장)가 

‘The Gift of Joy’라는 제목의 설교

를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는 축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라”

고 당부했다.  

류창열 목사(나눔동산교회)의 사

회로 시작된 2부 임직식은 이승칠 

목사(밸리가독교회)가 기도했으며 

엄규서 담임목사의 장로 서약식 및 

선포 장로패 증정, 김재중 목사(남

가주그리스도의교회연합회회장)

가 축하패를 증정했다. 

이어 김정한 목사의 안수기도, 김

재중 목사가 임직자에게 권면, 안대

진 목사(싸우스베이한인교회) 교회

에 권면, 그리고 천진석(제자회 아

시아연합회 디렉터), 최태희 목사(

산타모니카교회)의 격려사가 있었

고 안재관 목사의 축도로 행사를 모

두 마쳤다.
<기사제공: 윌셔크리스천교회>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담임 방

상용 목사)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크리스마스 찬양간증집회’를 

17일 오후7시에 열었다. 이번집회

는 CCM가수 유은성 전도사와 탤

런트 김정화 부부가 초청된 가운데 

열렸으며 3백여 명이 참가해 성황

을 이뤘다.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

는 것입니다’라고 소개하며 진행된 

집회는 유 전도사의 간증과 찬양, 

김정화 사모의 ‘NGO기아대책’ 소

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정화 

사모는 현재 기도로 후원하고 있는 

우간다의 아이들을 소개하면서 회

중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었다.

유은성 전도사는 간증을 통해 “

지난 1년 6개월 동안 20개 주 이상

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받고 돌아가는 귀중한 시간을 보내

고 있다. 한인교회들은 여전히 순

수하고 희망이 있는 살아있는 교

회”라며 그 동안의 사역에 대한 소

감을 털어놓았다.

한편 이번 공연을 주최한 세리

토스동양선교교회의 방상용 목사

는 “세리토스에 위치한 지역교회

로서 이 지역을 섬기며 선교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며, “이번 집회

가 지역사회 및 교회에 덕을 세우

는 연합사역이 됐음에 감사를 드린

다”는 말로 이번 공연의 취지를 설

명했다.

또한 이번 공연을 기획한 청년부 

최순환 목사는 “앞으로도 지역사

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의미있

는 사역들을 제공하며, 더욱더 쓰

임받는 청년부가 되도록 노력하겠

다”고 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윌셔크리스천교회, 김윤태, 스티브고 장로임직 예배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 유은성-김정화 부부 초청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된 교회와 성도 되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집회’ 
세리토스 동양선교교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찬양간증집회’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LA사랑의교회 예배장소 변경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는 27일(토) 새벽예배부터 모든 예

배모임을 버질중학교(152 N. Vermont Ave, LA, CA)에서 드리게 된다. 

▲문의: (213)386-2233  

사랑의빛선교교회 신년특새
사랑의빛선교교회(담임 윤대혁 목사)는 신년특별새벽기도를 2005년 

1월 5일부터 10일까지 ‘예수로 기뻐하라’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일정

은 △5일(월): 윤대혁 담임목사 △6일(화): 이서 목사(미주비전교회 담

임) △7일(수), 8일(목): 노창수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 △9일(

금): 권혁빈 목사(얼바인온누리교회 담임) △10일(토): 김단 목사(사

랑의빛선교교회).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20분, 토요

일은 오전 6시다.

▲문의: (626)744-9191  

은혜실업인협회 조찬기도회
은혜실업인협회 조찬기도회가 오는 27일(화) 오전 7시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비전센터 223호에서 열린다.

▲문의: (714)446-6200

얼바인아름다운교회(IBC 담임 

이동준 목사) 입당 및 설립예배가 

21일 오후 4시 성황리에 열렸다. 

이동준 목사의 사회와 IBC찬양

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

는 박병섭 목사(샌디에고 사랑의

교회)가 기도를, 박상열 목사(반석

교회)가 성경 봉독했으며 나성순복

음교회 성가대의 찬양후 진유철 목

사(나성순복음교회)가 ‘크고 놀라

운 사랑’(수1:3-9)이라는 제목으

로 말씀을 선포했으며 김운년 목사

(큰사랑선교교회)가 봉헌기도, 그

리고 장재원 목사(복된교회)가 축

도했다. 

이어 진행된 ‘은혜의 밤’ 시간에

는 IBC 건축위원장의 건축보고, 감

사패 수여, 이상명 목사(미주장신

대 총장)와 이선영 목사(얼바인열

린교회)가 축사를, 이서 목사(비주

비전교회)가 격려사를, 그리고 최

명자 사모가 축가를 불렀다. 

이날 모든 순서는 이동준 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얼바인아름다운교회는 지난 99

년 4월 부에나팍에서 남가주부흥교

회로 설립했으며 같은 해 11월 놀

웍에서 첫 입당예배를 드렸다. 이후 

11월 8일 현 위치인 17702 Cowan 

Irvine, CA로 이전을 시작했으며 

2014년 12월 1일 얼바인아름다운

교회로 교회명칭을 변경했다. 
<박준호 기자>

LA우리교회(담임 니콜라스리 목

사)는 ‘쉐이크시티 크리스마스 콘서

트’를 20일 오후 6시30분 본 교회가 

예배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로버트 

F. 케네디 커뮤니티 학교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니콜라스 리 목사는 “오늘 콘서트

는 크리스마스가 우리를 구원하시

고 회복시키시고 복주시기 위해 오

신 예수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늘 콘서트를 위해 이곳

에 모여드는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

을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쉐이크시티 찬양밴드의 찬양인도

로 시작된 콘서트는 니콜라스리 목

사의 인사말과 기도, 한 별 목사(순

복음대학원 대학교 총장, 서울대치

순복음교회 담임)의 말씀으로 이어

졌다. 쉐이크시티는 2014년 7월 처

음으로 발간한 Still Believe 앨범이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온라인 포

털 사이트인 갓피플닷컴에서 2014

년 7월 종합순위 1위를 차지한 찬

양그룹이다. 유튜브에서는 쉐이크

시티의 곡들을 따라 부르는 교회 동

영상들을 찾아볼 수 있다.
<박준호 기자>

말씀새로운교회(담임 김회창 목

사)는 지난 21일 성탄주일을 맞아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봉사정

신을 갖고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유

학생 3명을 선정, 장학금을 지불하

고 학업에 힘을 얻도록 격려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허대윤(D. 

Huh, 1991)은 파사데나의 아트센터 

칼리지(Art Center College of De-

sign, Pasadena)에 재학 중이며 엔

터테인먼트 작가의 꿈을 갖고 있는 

진주은(J. Jin, 1992)은 산타모니카 

칼리지(Santa Monica College)에 

유학하게 됐다. 또한 지성소(S. Ji)는 

사우스파사데나고등학교(S. Pasa-

dena High School) 11학년 재학 중

으로 배우의 꿈을 지니고 있다.

남부개혁신학대학LA 총장이기도

한 김회창 목사는 “내 자녀들이 한

인단체들의 장학금으로 공부하는데 

큰 힘을 얻었었다. 이제는 모두 결혼

하고 미국 주류사회 생활을 하고 있

는데 그 자녀들의 헌금을 감사의 마

음으로 미래의 세계적인 인물이 될 

후진들을 키우는 데 전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 같아 장학금

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말씀새로운교회>

99년 설립 남가주부흥교회에서 명칭 변경

얼바인아름다운교회 입당 및 설립예배 

LA우리교회 ‘쉐이크시티 크리스마스 콘서트’ 성황

말씀새로운교회, 유학생 3명에 성탄장학금 지원

쉐이크시티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LA우리교회가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

는 로버트 케네디 커뮤니티 스쿨 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구세군 나성교회가 주최한  지역사회 위한 사랑의 장난감 및 음식나눔행

사 성황리에 열렸다

얼바인아름다운교회 입당 및 창립예배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했다

말씀새로운교회 유학생 3명에게 성탄장학금 수여식을 실시했다

구세군 나성교회(담임 이주철 사

관)가 주관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사랑의 장난감 및 음식나눔행사가 

22일 오전 11시30분 성황리에 열

렸다. 이번 나눔행사는 한인사회가 

라티노 및 흑인사회를 위해 마련이 

된 것이다. 

이주철 사관은 “홍보를 많이 하

지 못한 것에 비해 많은 분들이 찾

아오셨다”고 운을 뗀 후 “작년에 처

음 이 행사를 실시했다. 작년에 참

여했던 120여명의 참가자들로 인

해 입소문이 났던 것 같다. 올해는 

예상보다 신청자가 증가됐다. 장

소문제를 고려해서 400명을 대상

으로 실시하게 됐다. 내년에는 좀 

더 넓은 장소에서 더 많은 분들에

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탄의 기

쁨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1년 전부터 기획했

으며, 2주전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선물은 아동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과 파스타, 라면, 

오트밀, 마카로니치즈 등이 담겨있

는 음식선물세트이며, 구세군교회

를 찾아온 모든 이들에게는 불고기

백반이 제공됐다. 

이번 행사는 자선냄비의 기금과 

기업체들의 장난감 기부로 마련됐

다. 구세군교회는 이 행사를 연례행

사로 실시하게 되며, 이 행사를 통

해 민족 간 화합의 장이 마련되기

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구세군나성교회, 장난감 및 음식 나눔 행사 

400여 지역주민에 그리스도사랑 듬뿍 담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백석(총

회장 장종현 목사)과 대신(총회장 

전광훈 목사)은 16일 양 교단 증경

총회장과 임원 및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남 천안 백석

대 백석홀에서 ‘예장 대신·백석 통

합총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함께 통합선언문을 

낭독하며 “두 교단이 하나 되어 거

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분열된 한

국교회에 경종을 울리고, 상처를 치

유하며 다시 한 번 부흥의 시대를 

만들자”고 다짐했다. 

장종현 총회장은 “갈라진 교단의 

하나 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자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최선의 방

법”이라며 “교리와 헌법, 신학적 정

서가 비슷한 교단 간 연합이 일어나

고 다시 전통이 같은 교단들이 하나 

되어 한국교회가 분열의 역사를 끝

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양 교

단은 성경을 기준으로 모든 일을 행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넘치는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광훈 총회장은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며 “이스

라엘이 이방에 포로로 잡혀간 뒤에

도 끊임없이 서로 다툰 것처럼 한국

교회도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

는데, 대신과 백석의 통합이 한국교

회의 연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 “교단 통

합 후 대외적으로 역량을 발휘해 분

열된 한국교회를 치유하고, 갈라진 

연합사업을 회복하게 하는 일에 적

극 나서며 이웃을 섬기는 빛과 소금

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이종윤 

목사는 설교에서 “에베소서 4장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로 

지키기 위해서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성도들이 평안을 유지해

야 한다고 했다”며 “두 교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결심

한 만큼 늘 겸손한 자세로 오직 하

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

여 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교단장들도 두 교단의 하나 

됨을 축하했다. 예장통합 정영택 총

회장은 “이 땅의 교회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주님의 교회이며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축사했다. 

예장합동 백남선 총회장은 “하나님

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한 두 교단

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이신웅 총회

장은 “일각에서는 교계가 절대로 하

나가 될 수 없다고 단언할 만큼 교

회의 연합은 어려운 일”이라며 “하

지만 백석과 대신의 하나 됨을 시작

으로 한국교회가 언젠가는 기독교

의 본질인 ‘예수 안에 한 지체’로 회

복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양 교단 임원들은 지난 2일 최종

합의문을 작성하고, 통합 후 교단 명

칭을 예장대신백석으로 하기로 합

의했다. 단 대신 측 교회 중 90% 이

상이 통합총회에 합류할 경우 예장

대신으로 하고, 60% 이하의 교회가 

합류할 경우 예장백석으로 하기로 

했다. 백석대 신대원의 명칭은 대신 

측 교회 중 80% 이상이 합류할 경

우 ‘백석대 대신신학대학원’으로 하

기로 했다. 양 교단 임원들은 임기

가 보장된 내년 9월 정기총회까지 

통합관련 세부조항 조율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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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대신 관계자 1500명 교단 명칭 등 통합방안 추인

‘예장 대신·백석’통합총회 개최

대신총회수호협의회(수호협의

회)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제2차 대신

총회수호협의회 기도회 및 결의대

회’를 열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과 대신의 통합총회 개최를 강하게 

비판했다. 수호협의회는 양 교단의 

통합에 반대하는 대신교단 인사들

이 만든 단체다.

수호협의회 총무 류기성 목사는 “

분열을 전제로 한 통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결국 전

광훈 예장대신 총회장이 통합총회 

개최를 강행했다”고 성토했다.

류 목사는 “교단 통합은 예장대

신 통합전권위원회의 승인과 전국 

총대 및 목회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통합전권위는 교단 

통합을 총회장에게 위임한 적이 없

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단 분열은 

굉장히 큰 아픔”이라며 “분열을 봉

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권위원 중 한 명인 임영설 목사 

역시 “통합전권위는 통합총회 개최

를 결의한 적이 없다”며 “양 교단의 

통합총회는 불법이며 통합은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수호협의회의 ‘기도회 및 결의대회’

엔 전국의 대신교단 소속 목회자 약 

300명이 참석했다. 류 목사는 “행사

엔 불참했지만 우리와 뜻을 함께하

겠다며 위임서 등을 제출한 목회자

가 187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통합반대 대신총회수호협 300여 목회자 기도회

“백석-대신 통합은 원천 무효”

‘영하 17도.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이하.’ 기상청이 맹추위를 

예보한 17일 전국 날씨는 몸과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만든다. 특

히 16만8000여 연탄사용 가구 중 

외부 지원을 받지 않으면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하는 ‘에너지 빈곤

층’ 10만 가구에 비상이 걸렸다. 

연탄 후원이 예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

지만 해도 이맘때 한 가구당 10

장 정도 지원됐던 연탄이 5장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다.

밥상공동체·연탄은행 대표 허

기복 목사는 16일 “올해 후원 목

표 300만장 가운데 지금까지 후

원이 이뤄진 연탄은 160여만장 

정도인데, 연말 기준으로 450만

장 안팎까지 치솟았던 예년 추세

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 후원은 다소 

증가했지만 기업을 비롯해 교회 

등 단체 후원은 감소했다. 전국 

31개 연탄은행 지부 가운데 상대

적으로 후원 상황이 열악한 강원

도나 경북의 연탄사용 가구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연탄은행은 연탄 후원자들을 

격려하고 후원을 독려하기 위한 

행사를 준비 중이다. 밥상공동체

복지재단 서울연탄은행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인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 

앞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하

는 성탄데이’ 행사를 연다. 전국

에서 온 자원봉사자 200여명이 

백사마을 30가정에 약 한 달 동

안 땔 수 있는 연탄 150장씩을 전

달할 예정이다. 

허 목사는 “성탄데이 행사를 

통해 ‘사랑의 연탄 300만장 보내

기’ 운동과 ‘따뜻한 대한민국 만

들기’ 캠페인이 더욱 확산되기 바

란다”면서 “’개미군단(개인 후원

자)’들과 지역 교회들의 십시일

반 후원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

다”고 강조했다.

개미군단의 힘은 지난달부터 

한 달 보름 동안 이어진 ‘따뜻한 

대한민국’ 캠페인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연탄은행의 중간 집계

에 따르면 이 기간 캠페인 후원 

동참자 수는 모두 360여명으로 

이들 가운데 개인 후원자가 311

명(약 85%)이었다. 교회나 선교

단체 등은 25곳(약 6.9%), 기업 

및 단체 등은 11곳(3.0%), 이름

을 밝히지 않은 후원자는 18명(

약 4.9%)이었다. 

이상범 연탄은행 팀장은 “개인 

후원자 대부분이 순수한 마음으

로 후원에 동참한 이들로 파악되

고 있다”면서 “후원 참여가 교회

와 선교단체 등으로 이어지기 바

란다”고 말했다. 

교회 및 단체들이 연탄은행 후

원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은 다양

하다. 성탄 헌금과 연말연시 불

우이웃돕기 등 성금을 연탄은행

에 기부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영·유아부부터 초·중·고등·대학

부 등 교회학교와 남·여선교회, 

찬양대 등 각종 모임별로 모금에 

참여할 수도 있다. ‘사랑의 연탄

후원’은 연탄 한 장 값 500원부

터 후원할 수 있다. 또 연탄가스

배출기 교체를 위한 후원은 가구

당 5만원, ‘사랑의 연탄보일러’ 교

체 후원은 가구당 20만원부터 가

능하다.

연탄은행 등 공동캠페인, 10만가구 한파 비상

불황으로‘연탄기부’예년 절반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는 횡령 배임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오정현 서울 

사랑의교회 목사에 대해 모두 무

혐의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사

랑의교회 안수집사 김모씨는 지난

해 7월 오 목사가 서울 서초동 새

예배당 건축 과정에서 교회에 손해

를 끼치고, 교회 운영과정에서 횡

령 및 배임 등을 저질렀다며 검찰

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인이 제기한 교회 

공금의 횡령 등 11개 의혹에 대한 

1년 5개월여 조사한 결과, 유죄로 

볼만한 증거가 없어 모두 ‘혐의없

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이 조사한 의혹은 새 예배당 부지

의 고가 매입 및 담보 제공에 따른 

배임, 타인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

축한 데 따른 391억원 상당의 배

임,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

사, 자녀 학비 지원에 따른 교회 공

금 횡령, 사례비 수당 판공비 등을 

통한 교회 공금 횡령, 제직회나 당

회 승인 없이 임의로 A대학과 B단

체에 각각 7000만원과 5000만원을 

기부한 데 따른 배임, 서점 수입금 

1억7500여만원 횡령, 앨범수입금 

1억700여만원 횡령 등이다. 

사랑의교회는 교회 건축 및 재정 

관련 의혹을 모두 벗었다며 환영했

다. 교회 관계자는 “오 목사를 반

대하는 일부 장로와 안수집사 등이 

검찰조사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해 

일일이 검증을 하느라 조사가 오래 

걸렸다”면서 “사실인 것처럼 그럴

듯하게 의혹이 제기돼 왔지만 검찰 

조사를 통해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오 목

사가 교회 건축 및 논문표절 의혹에 

이어 재정비리 의혹에서도 모두 벗

어난 만큼 사랑의교회는 앞으로 한

국교회와 사회를 더 겸손하게 섬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발표...“더 겸손히 섬기겠다”

사랑의교회 11개 의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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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느헤미야가 백성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분열을 해

결해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1

단계로 리더는 잘못된 일에 대해 

의로운 분노를 낼 수 있어야 한다. 

2단계는 그 분노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계획된 분노

여야 한다는 것이다. 감정적인 분

노는 리더를 잘못되게 만들 수 있

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면서 목적

을 향해 사람들을 이끌고 가기 위

한 의도된 분노(화)를 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단계: 개인적으로 당사자들을 

대면하라

리더는 문제의 당사자들을 개인

적으로 대면해야 한다. 5장 7절에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

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

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겨레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

다”고 말한다. 고리대금은 터무니

없는 이자를 붙이는 것이다. 느헤

미야는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직접 

가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맞서는 것

을 좋아하는가? 나는 사람들과 맞

서는 것을 싫어한다. 그건 별로 신

나는 일이 아니다. 나는 모든 사람

이 나를 좋아하기를 원한다. 여러

분도 그럴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

게 호감을 얻고 싶고 불편한 감정

을 만들고 싶지 않다. 그러나 때로

는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맞

서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리더로써 내가 교

회에서 문제를 맞서지 않는다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

도 알게 되었다. 기다린다고 상황

은 결코 나아지지 않으며, 오래 기

다릴수록 문제를 맞서는 데는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배

웠다. 문제는 빠른 시간에 대면하

여 해결해야 한다.  

주의할 점: 문제를 해결할 때 관

련된 당사자들에게 직접 가야 한

다. 그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

뜨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당신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는 기

도요청이 있습니다...”는 식으로 어

떤 사람을 뒤에서 욕하는 것은 신

성한 가십에 불과하다. 당사자보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가서 그 사실

을 말한다면 당신은 죄를 짓는 것

이다. 마태복은 18:15-17에서 예

수님은 갈등을 해결하시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셨다. “만일 당신의 형

제가 당신에게 죄를 짓는다면, 가

서 당신과 둘 사이에서 그의 잘못

을 보여주라. 만일 그가 당신의 말

을 듣는다면, 당신은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듣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가라. 만일 

그가 여러 증인들과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를 이방인과 세

리처럼 대하라”고 말씀하셨다. 여

기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당사자를 

교회 앞에 데려가라고 말하지 않

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먼저 당사

자들과 문제를 다루는 것이 순서

이다.

리더십 법칙: 리더는 맞대면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만일 

당신이 리더가 되려한다면 이것은 

당신이 개발해야 할 기술이다. 사

랑가운데 진실을 말하라. 리더십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리더십은 인

기를 끌려고 하는 위치가 아니다. 

리더는 말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 

“밖의 소리가 무엇이든지 관심 

없습니다. 이것은 해야만 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맞대면 할 것입니

다. 가족의 더 큰 유익을 위해, 사

업의 더 큰 유익을 위해, 교회의 더 

큰 유익을 위해... 당신이 나를 좋

아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상관없

습니다. 이 일은 해결되어야 합니

다.” 

느헤미야는 이런 자세를 갖고 

있었다. 디도서 3:10-11절에 보면, 

목회자는 문제의 사람들에게 경고

를 주도록 명령하고 있다. 리더의 

책임중의 하나는 문제의 사람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많은 목회자와 

리더들이 사람을 잃어버릴까 두려

워서 빈정대는 사람들을 맞대면하

기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가 더 커지게 된다. 

4단계: 결단-공개적으로 공적

인 분열을 다루라

느헤미야는 당사자들을 먼저 개

인적으로 대면하여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문

제를 공적으로 다루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사람들이 부자들의 가

난한 자를 착취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리더는 사

람들이 알고 있는 정도에 따라 공

개적으로 일을 다루어야 한다. 만

일 그것이 개인적인 죄라면 개인

적으로 일을 다루고, 만일 그 일이 

사람 사이의 사적인 일이라면 그

것을 사적으로 다루라. 그러나 만

일 그것이 교회 전체와 연관된 일

이라면 리더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다루어 해결해야 한다. 7절에 "나

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숙고하고 

나는 귀족들과 고관들을 고발했다. 

..그래서 그들은 할 말이 없어서 조

용히 침묵을 지켰다."  느헤미야는 

그가 사적으로 귀족들과 고관들에

게 말했던 것을 이제는 공개적으

로 밝히면서 그들의 잘못을 고발

하고 있다. 여기서 여러분은 느헤

미야가 매우 긴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겠는가? 그는 공개적으로 

도시의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의 부

유한 자들을 꾸짖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데 

자금을 의존해야 하는 사람들이었

다. 귀족들과 고관들은 자금줄이 

되는 사람들이고 성벽공사에 돈을 

낼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 느헤미

야에게 이것은 정말 모험이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상관없이 올바

른 일을 했다. 만일 이 일로 성벽공

사가 며칠 지체 된다고 해도 그는 

상관없었다. 그것은 느헤미야의 정

직함을 보여준다. 결국 귀족과 부

자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명확한 이유가 있

었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정직한 

삶을 보았기 때문이다.

5단계: 리더의 비이기주의적인 

삶을 보여준다.

내적 갈등과 불일치의 근본 원

인은 언제나 이기주의 마음이다. 

가족안에서, 친구간에,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학교에서 갈등을 겪고 

있을 때 갈등의 근본은 언제나 이

기심이다. 야고보서 4:1은 “여러분 

사이에 무엇이 싸움과 갈등을 일

으킵니까? 그것들은 당신 안에서 

싸우는 욕망에서 나오지 않습니

까?”라고 말한다. 무엇이 갈등을 

일으키는가? 이기심이다.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기주

의적 마음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 

14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느헤

미야는 자신이 먼저 비이기주의적

인 리더십의 본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 그가 사람들에게 성벽을 재

건하자고 말할  때, 그도 성벽을 쌓

으면서 밖에서 거하였다. 사람들에

게 기도하자고 말할 때 그는 이미 

기도하고 있었고, 그가 사람들에게 

성벽을 쌓기 위해 함께 머물자고 

요청했을 때, 그 자신도 성벽을 쌓

으면서 밤과 낮으로 일했다. 그가 

사람들에게 가난한자들을 돕자고 

말할 때, 그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

었다. 그리고 그는 총독으로서 의

당 받을 수 있는 양식이 있었지만 

그는 결코 그것을 취하지 않았다. 

백성들의 삶이 어려웠던 것을 알

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는 

그가 가진 개인 재산으로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도와주었다. 

실제로 느헤미야는 리더로써 비

이기주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부유층과 소유주들이 사람들

을 착취하는 방식과는 다른 모습

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느헤미야는 

결코 그 자신이 기꺼이 하지 않고, 

또는 이미 하고 있지 않은 일을 사

람들에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깨끗한 양심으로서 말할 수 

있었다. "나를 따라서 행하시오." 

그것이 바로 리더의 특징이다. 

리더십 법칙: 리더는 자신이 이

미 하고 있는 것만을 다른 사람에

게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담대함의 비결이었다. 

리더가 누군가에게 자신의 모델을 

따라 오도록 도전할 수 없다면 리

더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어

떤 것이든 그 영향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리더가 먼저 비이기적으로 

살고 모델을 보여주는 삶을 산다

면 교회 안에는 거의 갈등이 없을 

것이다.                    <계속>

크리스천 리더십 (10)

느헤미야의 리더십(9):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2)(느헤미야 5:1-13)

번역 및 요약 : 최운용 목사  (감사한인교회)

맞대면해 말하고 공적인 일은 공개적으로 다뤄야 

리더가 먼저 비이기적 삶 살고 교인들에게 요구

삶의 중심(무엇을 위하여)

사람의 삶의 목적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삶의 값이 나갈 것이

다. 그 삶의 범위가 작을수록 낮은 값이 되겠고 클수록 그 값이 

나갈 것이다. 일을 한다, 땀을 흘린다, 생명을 걸고 산다, 그 삶

이 자기 자신을 위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값이 비천할 뿐

이다. 좀 큰 시야에서 나보다 더 큰 나를 위해 사는 그 삶을 위

할 때 그 삶의 비중에 따라 그 삶의 값이 더해질 것이다. 주님 말

씀하신 중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행20:35) 하신 

말씀이 큰 기준이 되기도 하겠다. 이를 수학으로 표시한다면 사

람의 값이 수급이라는 수치로 표하게 된다. 받는 것이 많을수록 

복은 적어진다. 둘을 받고 하나 주면 1/2=0.5 둘을 받고 넷을 주

면 4/1=2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면 그 복이 어떻게 커진다 함을 

알만하기도 하다. 숫자로 풀이하는 것보다 내 삶의 목적이 더 큰 

나, 내 나라, 더 나아가 전세계 인류를 위한다면 알만하다.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또 내 죽을 대신 죽어주신 그 구속주, 그 속죄주, 그 대속주를 위

한 그 삶이 최고의 값이 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중에 누구든

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

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

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롬14:7-8) 삶

의 최고봉이 여기 있음이라, 이는 지당한 우리 삶의 목표임이다. 

그의 죽음이 나를 대신했음이며 나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살았

은즉 나는 그를 위하여 삶이 너무나 지당한 일이라 신앙인의 삶

이 여기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속죄로 사죄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

가 된 나의 삶의 목적이, 삶의 방향이 고작 신앙을 이용하여 자

신의 육적 어떤 편의 또 이익을 위한다면 그런 역도(逆徒)가 없

을 것이다. 헌금을 하면서도 더 주시마 하셨다고 그것을 위해서 

한다면 이는 장사꾼의 영리주의라 신앙인이라 할 수도 없는 것

이다. 때로 안수 기도를 원하는 이들이 자신의 어떤 주권을 위

한다거나 어떤 권위를 위해서 그런 요구가 있다면 이도 자사(自

私) 자리(自利)의 영리에 불과한지라 신앙인으로 할 일이 아니

다. 시몬이 베드로에게 은을 주고 성령의 은사를 사려함과 방물

한 일이라 하겠다. 안수함을 받는다함은 성령의 지배하에 둔다

는 뜻일 것이니 자신의 것은 다 그의 주권 하에 바침이다. 전투

적 용어로 투항에 해당하니 내 무장은 완전히 해제된지라, 나는 

상대에게 완전투항하면서 내 생명조차도 그에게 던진 것이다. 

내 자신은 자신의 것이 아니다. 주의 것이 되어짐이다. 내 무장

이란 내 지능, 내 방법, 내 경험 등등 “내가” 하는 일체의 소위 내 

직장 의식이라 내 것이 있을 때는 내 직업이 되고 마는 것이라 

주의 역사 운 할 수는 없음이다. 안수기도를 받고자 하는 자들에

게 이점을 분명히 말해주어야 한다. 자기보다 연배 자기보다 경

험이 많다. 자기보다 지위가 있는 듯 할 때 그런 기도부탁을 하

고 와서 무릎을 꿇는다. 어떤 영리적 동기에 기인했다면 바로 깨

우쳐 주어야 할 것이다. 오늘 안수기도를 원하는 이들이 경향을 

그렇게 봐야 할 것이다. 바로 타이르고 우리 주님께 같이 투항하

는 기도가 되어야 만족하리라 생각된다. 신앙을 이용하려고 주

를 이용하려는 일은 참으로 망령된 일이 아닐 수 없다. 내 삶의 

목적은 오직 나 위하여 대신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내 주님께 나

를 바치는 안수기도여야 한다. 주께 전적 투항하여 주님의 쓰시

는 도구가 되어졌을 때 그가 필요에 적당하시게 사용하신다. 보

혜사의 장중에 잡히어 그의 쓰시는 도구가 되어 만족하다. 신앙

인으로서는 그 삶의 목표가 고상(高尙)에 이르렀다 하겠다.

주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인침을 받아 사는 그 삶이 신앙인의 

삶이 되어 만족할 뿐이다. 내 영리(營利)를 잘 이룸이 주님의 사

람으로 은혜라 생각함은 큰 착오일 것이다. 나는 없어지고 그만

이 계시는 삶이 내 삶의 가장 옳은 방향인 것이다.      
<2007년, 28권>

“본대로 들은 대로”

방지일 칼럼 (70)



2014년 12월 27일 토요일14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선   교 www.chpress.net

<가로 푸는 열쇠>

1. ○○○○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겔48:8).

4. 거리낌 없이 함부로 행동함(고사성어).

6. 정권을 잡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마20:25).

8. 모종을 옮겨 심음(사17:10).

9. 사무엘의 어머니(삼상1:10).

12. 일어나라 빛을 ○○○(사60:1).

14. 그돌라오멜의 침략 때 고모라와 이름(창14:2).

15.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리 ○○○○○.

16. 오랜 옛날(왕하19:25).

18. 라합의 직업(약2:25).

19. 여지없이 흩어지거나 깨어진 모양(삼상2:10).

21. 크리스마스. 거룩한 탄일.

23. 우두머리 가운데…(스8:24).

25.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단3:26).

26. 유다 자손인데 이것을 지명으로 

     해석하는 자도 있다(대상4:3).

<세로 푸는 열쇠>

2. 유대의 남방 경계에 있는 성읍(겔47:19).

3. 남의 집에서 천한 일에 종사하는 여자(눅1:48).

4. 삼가 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겔16:30).

5. 세상에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음(고후6:9).

7. 내가 네 원수로 ○ ○○○ 되게 하기까지(행2:35).

8. 미국이 전쟁했던 중동국가. 석유생산국(상식).

10. 이스마엘 족속의 족장 중 한 사람(대상5:19).

11.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겪고 간신히 살아남(고사성어).

13. 베냐민의 한 성읍(수13:26).

17. 높은 메(사30:25).

18. 한때 정신을 잃음(눅21:26).

20. 헬라인이 에돔을 이렇게 부른다(막3:8).

21.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

      평온하더라(왕하11:20).

22. 성경말씀은 바르고 확실하고 틀린 곳이 없다. 

      정확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중).

24. 찬송가 123장에 나오는 후렴. 프랑스어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십자말 ● Cross Word (63)

십자말 정답

어느새 2014년이 다가고 있습니

다. MBM(Meditacion Biblica 

Mexico)사역을 위해 올 한해도 변

함없이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

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느 해보다 올해는 더 많은 

결실을 안겨주신 주님께 감사드립

니다. 이 사역을 통해 멕시코에 말

씀의 뿌리가 내려지고 에스라 성

경학교를 통해 더 많은 사역을 감

당할 수 있었던 것은 후원자 모든 

분들의 정성과 사랑의 결실이었음

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 사역을 

맡겨주신 주님과 후원 교회와 성

도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

도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오니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

립니다. 

에스라 성경학교 첫 번째 졸업

식 

멕시코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10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

다.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희

들의 주 사역은 센터에서 성경묵

상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과 타 지

역마다 다니며 일정기간 세미나를 

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러나 이런 단기적인 세미나로는 

멕시코 현지 리더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

할 때마다 안타까움이 많았습니

다. 이런 마음으로 학교를 꿈꾸게 

되었고 3년 전 에스라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매 

학기마다 35명에서 많게는 50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등록을 했지만 

쉽게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는 현

실을 보았습니다. 학생들 가운데

는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

들을 비롯해 리더들이 많았습니

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최소한 

2시간 이상 걸리는 먼 거리에서 나

오고 있었고 어떤 이는 4시간씩 걸

려 학교를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

다 보니 쉽게 학점을 이수할 수 없

었고 단 4명만 졸업의 기쁨을 안게 

되었습니다. 12월 13일 드려진 졸

업예배는 학생들과 MBM사역을 

아끼는 한인 성도님 등 1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되었습

니다. 이날 졸업한 Elisa Garcia, 

Natalia Alvardo, Vesenia Ramos, 

Ricardo Garcia(Pastor)는 현재 모

두 교회 리더들로 여러 가지 어려

운 환경가운데서도 열정을 품고 

수업을 받아온 학생들이었습니다. 

에스라성경학교의 졸업식은 화

려함이나 웅장함이 없는 조촐한 

졸업식이었지만 참석한 이들이나 

학교 스텝들, 졸업생 모두는 시종

일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아름다운 졸업식

이었습니다. 

앞으로도 MBM사역과 에스라성

경학교를 통해 매년 리더들이 배

출되어 이곳 멕시코 교계와 성도

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도구가 되

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사

역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

니다.  

Actopan 가정교회 

멕시코시티에서 약 130km 떨어

진 Actopan 지역에 한 가정에서 

지난 2012년 6월 성경 묵상 훈련

을 하였습니다. 5주에 걸친 세미나

가 끝나고 훈련에 참여한 모든 성

도님들은 스스로 개인 묵상에 충

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2년반동안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몇몇 가정

이 합류하게 되어 함께 꾸준한 모

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지역교회로 출발하고 세례식을 갖

게 됩니다. 

Nezahualcoyotl 지역 목회자 세

미나

2 0 1 4 년  1 2 월  2 2 일 

Nezahualcoyotl 목회자협의회로

부터 올해 마지막 세미나를 부탁

받게 되었습니다. 사역 초기에 이 

지역 많은 교회에서 성경묵상훈련

을 실시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

나 올해 중순부터 Neza지역 목회

자협의회 관계자와 자연스럽게 다

시 교제하게 되었고, 단회 적인 행

사가 아닌 정기적인 세미나로 목

회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것을 

부탁받게 되었습니다.

멕시코 교회 목회자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어, 맡겨진 하나님

의 교회를 바르게 양육하는 일에 

성경묵상사역이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기 사역들:

앞서 소개해 드린 사역들 외에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역들

이 있습니다. 

정기 세미나는 매달 두 번째 주 

토요일마다 성경 묵상 센터에서 

열리는 사역입니다. 멕시코시티 각

처에서, 그리고 시티를 벗어난 주

변 곳곳에서 여러 성도님들과 지

역교회 목회자, 리더들이 모여 약 

3시간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

전받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

록  매달 말씀을 전하는 강사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리더 양육 훈련은 성경묵상사역

을 위한 리더를 세우는 목적으로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진행되

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시작

하여 현재까지 10명의 리더가 세

워지고 양육 받고 있습니다. 하나

님 말씀 앞에 날마다 엎드려 그분

의 뜻을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성

장해 나가길 원합니다. 

Cuautepec 지역 정기 세미나 

Cuautepec은 멕시코시티 북쪽

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지

난 7월부터 격월로 시작된 세미나

가 2015년에도 계속될 예정입니

다. 이곳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먼

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

합니다. 

성경 묵상집 출판사역

격월로 출판되는 성경묵상집 사

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

인묵상을 위한 도구로서 매일 주

어진 본문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

남을 돕는 책자입니다. 

독서나 책을 구입하는 일이 문

화적으로 낯선 현지인들에게, 두 

달에 한번 자비로 책을 구입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 정말 어렵고 힘든 싸움입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벽을 뛰어 넘어 3년, 5년을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

님의 뜻 가운데 멈춰지지 않고 지

속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

-2014년도 은혜가운데 마무리 

할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에도 하나님께서 공급

하시는 인력과 물질을 통해 멕시

코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 있도

록…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한걸음 

한걸음 순종하며 따라 갈수 있도

록…

-박지만, 한여정 선교사와 멕시

코 성경묵상사역 리더들 모두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성경묵상사역과 에스라 성경

학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

되고 멕시코 지역교회와 함께 복

음 선포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위

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멕시코에서 박지만 한여정 선교

사 드림. 
parkchiman@gmail.com

멕시코

선교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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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한인교회의 교육이야기

를 나누며, 특히 그 미래적 과제들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마땅히 나아가

야 할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기위해 

한인교회들이 행해야 할 많은 교육활

동들을 제안해왔습니다. 사실 그렇게 

제안된 한인교회의 교육활동들에 대

해 일면 동의하면서도 “과연 우리 교

회에서도 이러한 교육활동들을 다 실

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맞는 말인 것은 같

고, 또 꼭 필요한 것도 같은데, 반드시 

행하라 제안된 교육들은 어쩐지 너

무 넘치는 듯하고 또 현실적으로 실

행 불가능해 보였을 수도 있을 것입

니다. 실질적으로 이미 충분히 너무

나 과중한 사역의 무게를 체감하는 

사역자들에게 여러 가지 당위를 설명

하며 더 많은 짐을 지라 요구하는 것

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러한 제안들의 이면에 가장 높은 교

육사역의 지평을 제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할지라도 말입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신

앙공동체 안에는 그간 제안했던 교육

활동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

회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들을 충분

히 실행할만한 역량이 되는 한인교회

들도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그 이상

을 실행하며 발 빠른 현실대처 및 월

등한 미래지향을 보이는 교회들도 있

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교회들이 대

도시의 일부 대형교회들이라는 점입

니다. 그리고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

의 교회들은, 제안해온 교육활동들에 

대해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현실적 실

행에 대한 의구심과 사역적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실제로 그 실질

적인 교육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는 점입니다. 즉 우리가 익히 알고 있

는 한인교회의 양극화 현상이 교회교

육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서, 교회교

육의 양극화 현상이 극명하게 목도되

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풍부하

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진 대

형교회들은 모든 필요한 교육활동들

을 원활하게 진행하며, 훌륭하고 풍

성한 교육을 그 지체들에게 제공하

고 있고 또한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

을 시 그에 해당되는 교육을 제공할 

역량이 충분한 반면, 자원이 풍부하

지 못하고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소형교회들은 필요하다고 제안

해온 미래적 교육과제들은 물론이거

니와 기본적인 교회교육활동조차 때

때로 버거워하며 힘겨워하고 있는 형

편이라는 것입니다. 한인교회 지체들

의 균형적인 성장과 전체 한인신앙공

동체의 바람직한 자리매김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탄탄하고 풍성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할 때, 이러한 교회교육

의 양극화는 큰 걸림돌이 됩니다. 실

질적으로 풍성한 양질의 교육이 이루

어지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데

다가, 양질의 교육의 혜택을 받는 지

체들과 그렇지 못한 지체들 간의 격

차도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

회에만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가 심각

한 것이 아니라, 한인교회공동체 안

의 교육에 있어서도 심각한 지경에 

있는 것이 한인교회와 한인교회교육

의 현재 모습인 것입니다.

이상적으로 이야기해보면, 개 교회

들 하나하나 모두에게, 요구되는 양

질의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인적, 물

적 자원 및 시스템 등의 인프라가 구

축되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하

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한인교회들이 

80여명 미만의 교인들이 출석하는 소

형교회들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에 그 문제해결을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한인교회들이, 그

들에게 필요한 미래지향적 교육활동

을 개 교회들이 각개전투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 간의 상호협력

을 통해 연합 진행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 최소한 그 시작에 있어

서는 보다 역량 있는 교회들이 역량

이 부족한 교회들을 위해 지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정확히 말하면 대형교회들이 소형교

회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제안했던 노인대

학을 일례로 들어보겠습니다. 한인교

회교육이 그 섬기는 대상인 지체들의 

삶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노인문제를 살펴

보았고, 이에 대처하는 한인교회 교

육사역의 일환으로 “노인대학”의 활

용을 제안했습니다. 아카데미 형태의 

다양한 교육적 모임들을 구성하고 진

행하고 있는 대형교회들은 그 다양한 

아카데미들 중 하나로 노인대학, 은

빛대학, 혹은 실버아카데미 등과 같

은 이름 아래 노인들을 위한 교육모

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어르신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맞

는 강사진들을 섭외하여 구성하고, 

교실 및 교육 기자재 등이 구비하고, 

행정적인 뒷받침과 제반 환경 등을 

탄탄하게 지원하며 그 교육 모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형교회들의 경우, 어르

신들의 숫자를 전부 합해도 워낙 기

존 교인들의 수 자체가 적으므로 사

실 그 수가 몇 안 되는데다가, 노인대

학의 형태로 교육적 노력을 실행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고 시

스템도 구축이 안되어 있어서 현실적

으로 실행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경우, 한인교회교육이 전체적

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형교회들

과 소형교회들 간의 협력을 통해 양

자의 교육활동 간의 격차를 줄이고 

실질적인 교육사역적 혜택이 편만하

게 두루 끼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대형교회의 노인대학은 협의를 거

쳐 소형교회의 노인들을 흡수하여 동

일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이 과

정에 소형교회측도 어떠한 형태로든 

이 협력체제에 공헌을 하면 좋을 것

입니다. 대형교회들은 왜 다른 교회

의 사람들까지 책임져야 하냐며 불평

하는 마음이나 개 교회 이기주의를 

버리고 또한 소형교회들은 괜한 자

존심이나 교인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세속적인 두려움을 버리고, 한 하나

님나라의 백성들을 섬긴다는 사역의 

대지를 공유하며 아름다운 협력과 나

눔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그간 

제안했던 많은 교육적 과제들이 실제

로 현실에서 실행되게 하는 한인 교

회 교육의 마지막 미래적 과제인 것

입니다. 
 ▶ 이메일: sinaichung@yahoo.com

<계속>

정 신 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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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교회 교육활동은 한인교회들 간의 협력을 통해 진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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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

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

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됨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계

속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분을 높여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

고 그 말씀을 받은 후에 그 모든 은혜에 감격해서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찬

양하는 이유는 우리의 서원을 갚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생각해보니 오늘 찬양할 수 있

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서원을 갚을 수 있는 것

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 감사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승리하

고 축복을 받아 누릴 때 그 옛날 서원한 것들과 그 

옛날 마음에 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 갚을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세상은 잘되면 은혜를 잊어버

리고 다른 사람이 되는데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시22:25)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유는 겸손

한 자를 배부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

라는 뜻은 24절에 나온 곤고한 자와 같은 뜻으로 

“고통을 당하는 의인들”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속

에 겸손하게 주님을 찾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함

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고 말씀

하십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위로를 받고 기쁨이 넘칩니다. 세상은 주님만 의

지하는 겸손한 사람들을 몰라주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영원히 위로해주시고 영원히 먹고 배부르

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겸손

함안에 모든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겸

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찾는 성도는 영

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히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시22:26)화

다윗은 복음이 전파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

아와 경배하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그들이 하나

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며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경배하게 될 것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계 선교에 열정을 품으시

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

하면서 모든 민족이 기억하며 돌아와서 주님께 경

배할 것을 생각하면 감격하며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나 

권세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모두 하나님께 나

와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후손들이 대를 이어 서

로 섬기며 주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주님은 차

별이 없으십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면 똑같은 

형제자매로써 한 지체가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경

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며 돌아오며!(시22:27-31)수

23편은 시편 중에 진주와도 같은 감사의 시입

니다. 진주가 조개 속으로 들어온 모래 때문에 그 

아픔을 막기 위해서 진액을 낸 것이 굳어서 보석

이 된 것과 같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 분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했으며 그 분이 나를 어떻게 축

복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감사한 노래입니다. 23

편은 다윗이 노년기에 자신의 지나온 시절을 회

상하면서 기록한 시입니다.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평생에 은혜가 되는 시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이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

복인지요! 양이란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 없이 방

황하는 들짐승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성도가 

전폭적으로 여호와께 속해있음을 강조하고 있습

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목자요 위대한 목자요 

목자장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시23:1)목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

음으로 구속주가 됐고 양무리를 끝까지 소유하고 

책임지는 소유주이며 양무리를 끝까지 양육하시

는 보호자입니다. 그런데 양은 가장 의존적인 동

물입니다. 그냥 두면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평

생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양은 또한 가장 어리석

습니다. 푸른 초장이 눈앞에 펼쳐 있는데도 메마

른 땅으로 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

합니다. 가야할 길로 가지 않고 이상한 길로 자꾸 

갑니다. 완전히 포기하기 전까지는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망할 수밖

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주목할 것은 “나의”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여

호와는 이 세상의 목자시며 수많은 양들을 인도

하신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단순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

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할렐루야!

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23:1)

오늘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될지라도 

“나에게는 나의 목자되신다”는 고백이 얼마나 놀

라운 고백인지요! 그 분이 나를 돌보시고 그 분이 

나를 지키시며 그 분이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목자시다”는 동사의 시제

가 미완료형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의 목자

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돌보심으로 

살고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의 돌보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

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풍족하게 채워주는 것

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두 소유하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늙어서 몸이 약해질지라도 내가 병

들어 아플지라도 죽음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

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23:1)토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우리 인생길에 이것 하나만 준

비한다면 아무런 염려 없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잠시 길을 잃고 방

황하게 되더라도 단추 하나만 누르

면 바른 길을 알려주는 영적 내비

게이션이 우리에겐 절실히 필요합

니다...”

뉴욕중부교회 담임 김재열 목사

가 15년을 기다려온 동 교회의 ‘비

전랜드’ 건축을 시작하면서 최근 

칼럼집 “예수, 내 삶의 내비게이션”

을 출판했다. 자신이 겪은 이야기

들, 생각들을 단편적으로 담담하게 

썼지만 그 공감력은 대단하다. 이

야기 하나하나에서 삶의 진솔함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편의 

이야기를 끝내면서 관련 성경구절

로 이야기의 주제를 설명하는 방식

으로 신앙인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책은 1부 

받은 은혜, 

받을 은혜, 2

부 사랑하며 

사는 삶, 3부 

예수, 내 삶

의 내비게이

션, 4부 자라

나는 신앙, 

행동하는 믿

음의 주제아래 1부에는 “내 뜻대로

와 주님 뜻대로의 차이” 제목 등 

19개의 이야기, 2부에는 “생명을 

나누는 사랑” 제목 등 18개의 이야

기, 3부에는 “거듭나던 날” 제목 등 

19개의 이야기, 4부에는 “교회는 

생명이고 감사는 황금이다” 제목 

등 20의 이야기 등 총 76편의 이야

기가 실려 있다.

신학교 졸업 후 송파 산성교회에

서 개척을 시작해 토론토 목회에 

이어 뉴욕에서 18년간 이민목회

를 해온 김 목사의 삶과 목회를 

담은 본서는 책의 제목처럼 독자

들로 하여금 내 삶의 인생길을 예

수께로 인도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은 길을 

보여주십니다...그 분만을 우리 삶

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로만 가게 됩니

다. 실수하여 길을 벗어나도 그분

께서는 온유하게 또 다시 새 삶의 

길을 안내하십니다. 결코 화를 내

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가족

과 이웃이, 아니 온 인류가 영원한 

삶의 내비게이션이신 예수 그리스

도와 동행하며 천국이라는 목적지

를 향해 가게 되기를 기도합니

다...”

출판 생명의말씀사, 총 254페이

지. 책 구입은 미주내 각 서점에서 

볼 수 있다.      

이메일: jykim47@gmail.com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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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혼혈아로 태어

나 인생역경을 살아온 박철

수(로버트 박) 목사의 자전

적 책 “내 인생의 건축가 하

나님의 청사진”과 영문판 

"The Blue Print"가 출간됐

다. 

대문호 펄 벅과의 만남, 그

러나 그 만남이 결국 씁쓸한 

상채기만 남겼으며, 미국 유

학 후 월남전서 탈영, 캐나다로 도

주, 이삿짐센터 짐꾼, 니켈광산 광

부, 택시운전사, 은행장, 하나님의 

종이 되기까지 그의 파란만장 인생 

드라마를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박철수 목사는 책을 집필하면서 

작은 소망이 생겼다며, “저처럼 부

족하고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 분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독자들도 진리에 순종

함으로써 변화된 삶을 사시길 바란

다”고 말했다.

이 책은 또 “The Blueprint”라는 

제목으로 영어로도 출판됐다.  

남침례신학교 교수이며 작가인 

데이비드 실스 박사는 “The 

Blueprint”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찾기 위한 한 젊은 청년

의 삶을 담고 있다. 또한 “The 

Blueprint” 하나님께 순복한 사람

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내용은 1장 하나님의 청사진, 2

장 뚫고 나가는 힘, 3장 하나님 나

라로 나눠져 고난의 연속인 삶 속

에서 하나님을 만나 목회자가 되기

까지의 여정을 보여준다. 

연세대학교 재학 중 펄벅 재단의 

제 1호 장학생으로 유학길에 올라 

휴스턴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

했으며 그 후 은행장을 지내다 사

우스웨스턴침례대학원에서 공부한 

후 현재 휴스턴에서 다민족 교회인 

뉴라이프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

다. 또 100여개의 지 교회와 쿠바

와 멕시코, 중국에 신학교를 세워 

선교의 매진하고 있다.

현재 박철수 목사는 휴스턴 뉴라

이 프 교 회  담 임 목 사 로 , 

LIT(Learning Institute of Texas)

의 교장으로, 3000명이 넘는 신학

생들을 훈련시키고 186개 교회를 

개척한 LIT International이라는 

선교단체의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

다.                       <유원정 기자>

“예수, 내 삶의 내비게이션”

“내 인생의 건축가 하나님의 청사진”
“The Blue Print”

신앙적 삶의 이야기 진솔하게 담아

혼혈아로 태어나 목사가 되기까지 파란만장 인생드라마

저자 김재열 목사

저자 박철수(로버트 박) 목사

새책소개

<1면에서 계속>

연합감리교회는 동성결혼을 집례한 프랭

크 쉐퍼 목사의 성직을 박탈했으나 나중에 

동 교단 최고 법리부 판례로 다시 복직시켰

다. 미국장로교회 총회는 주별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동성결혼 집례를 목회자들에게 

허용했고, 모라비언교회 역시 게이와 레즈

비언들에게 안수를 용인했다.

 

5. 에볼라 창궐 지역에서 크리스천 의
사와 사역자들 활동

거의 6000명의 생명을 앗아가며 무서운 

속도로 기세로 확산되고 있는 ‘에볼라 공포’ 

속에서도 크리스천 의사나 사역자들의 활

동이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있다. 특히 미국 의료선교사인 켄크 브

랜틀리와 낸시 라이볼의 사역은 전 세계적

으로 주목을 받았다. 

 

6.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에 대한 
주류교단과 라티노 복음주의자들의 지지

미국의 최대 과제 중인 하나인 이민정책

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안에 대

해 노선에 따른 찬반이 결정됐다. 진보적인 

주류교단과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히

스패닉 복음주의자들은 쌍수를 들어 오바

마 이민개혁안에 찬성하고 있지만, 보수진

영에서는 아직까지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바마 대통

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넘어선 지나

친 결정을 했다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5년부터 시행될 이민개혁 정책

을 대비해 일부 기독교 단체들에서는 이민

자들을 위해 본격적인 사역을 준비하고 있

다. 

 

7. ‘2014 노벨 평화상에 17세 소녀 유사
프자이 공동 선정

여성의 인권과 평등을 무시하는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에서, 여자이지만 학교에 

가야한다는 이유로 총격을 받은 17세 소녀 

유사프자이(Malala Yousafzai)는 이제 건강

이 회복되고 있다. 17세 소녀에게 노벨 평

화상이 돌아간 것은 이번이 처음 결정이다. 

 

8. 퍼거슨 사태에 대한 크리스천들의 지지

미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인종갈등

이 표면화된 사건인 ‘퍼거슨 사태’에 대해 

크리스천 단체들이 지지를 표명하면서, 평

화적인 시위로 부정의를 시정해나갈 것을 

고취하고 있다. 또한 뉴욕 배심원들에 의해

서 또 다시 백인 경찰관의 정당성을 옹호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을 보이

고 있다. 

 

9. 여성 성직자들의 약진

여성 성직자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약진을 보이고 있다. 

성공회 본산(the Church of England)에서

는 여성을 감독으로 선출했고, 안식일 교단

에서조차도 2015년부터는 여성에게 성직 

안수를 허용했다. 따라서 처음으로 여성 성

직자들이 미 주류교단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3개 교단의 수장이 됐고, 미 해군 역시 

여성 성직자를 군종 최고선임자로 임명했

다. 

 

10. 인도 힌두국수주의자인 모디(N. 
Modi) 국무총리 임명(공동)

과거 전력이 의심스러운 극단 힌두 국수

주의자 모디의 총리직 임명은 기독교와 같

이 아직은 인도에서 소수 세력들에 대한 차

별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불안감

을 조성하고 있다. 

 

10. ‘2014 영화계는 바로 “성경의 해”(공동)

많은 영화 비평가들은 올 한해를 “성경의 

해”라고 정의한다. 그 이유는 바로 허리우

드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에 근거한 영

화들이 대거 상영됐기 때문이다. 영화의 주

제들 역시 노아에서부터 출애굽 사건 그리

고 휴거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또한 흥행

실적 역시 손익분기점을 상회하면서 소위 

대박을 터뜨렸다. 

<1면에서 계속>

4. “이탈총회 KAPC 명칭 사용 못한

다”(1481호 9면)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엄

영민 목사)와 이탈총회 KAPC(총회장 이운

영 목사)와의 지루한 전쟁은 결국 엄영민 

총회장이 소속된 KAPC총회가 정통성이 있

는 총회로 가닥이 잡히게 됐다. 이들 총회

는 지난해 5월 LA에서 열린 제37회 총회에

서 서가주노회의 사고노회 결정으로 인해 

분열됐으며 두 총회는 같은 이름으로 총회

를 운영해왔다. 

엄영민 목사측은 22일 오전 11시 JJ그랜

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운영 목사

측 총회가 더 이상 KAPC 명칭 및 로고 등

을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판정이 내려졌다

고 발표했다. 이번 판결로 KAPC 사태는 원

고측 총회의 정통성이 인정된 것. 

한편 이탈총회는 5월20일 나성열린문교

회에서 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WKPC, 

World Korean Presbyterian Church)라는 

이름으로 제38회 총회를 개최했다.

5. 미주한인장로교 양대 총회(1484호 1

면, 1485호 1면)

미주내 한인장로교 양대 총회인 해외한

인장로회(KPCA)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가 성료 됐다. 

‘빛의 자녀와 빛의 열매’(엡5:1-14)라는 

주제로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훌러톤장로

교회(담임 노진걸 목사)에서 열린 KPCA총

회는 총회장 후보 노진걸 목사를 박수로 추

대했으며 부총회장은 259표를 얻은 김종훈 

목사(뉴욕예일장로교회)선출했다. 그 외 신

임 임원단으로 △서기 김광철 목사(서노회) 

△부서기 안재욱 목사(수도노회) △회계 이

지수 장로(서노회) △부회계 장영인 장로(

캐나다동노회) △회록서기 정창문(뉴저지

노회) △부회록서기 이형석(중남미노회) △

영어회록서기 노희송 목사(토론토큰빛교

회)를 세웠다. 해외한인장로회는 현재 노회 

20개, 교회 462개, 목사 974명이 소속돼있

다. 

한편,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막16:15)

이라는 주제로 5월 20일부터 3박4일 동안 

캐나다 토론토공항 매리옷 호텔에서 열린 

KAPC 38회 정기총회에는 목사 총대 226명

과 장로 총대 16명 등 총242명이 참석했다. 

총회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에서 정관일 목

사는 ‘마지막대 우리의 할 일’(막16:15) 주

제와 동일한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첫날 회

무처리는 오후 8시 30분부터 진행돼 고시

부는 34명이 목사고시에 합격했음을 전했

으며 △총회장 정관일 목사(카나다노회, 가

든장로교회) △부총회장 김영수 목사(중남

미노회, 사랑의교회) △서기 최동진 목사(

남가주) △부서기 한세영 목사(워싱톤DC) 

△회록서기 김성득 목사(중부) △부회록서

기 양수철 목사(가주) △회계 김용생 장로(

뉴욕) △부회계 민제기 장로(뉴욕남노회)를 

새롭게 선출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는 

현재 30개 노회, 545개 교회, 47,419명의 세

례교인이 등록돼 있다.

6. 2014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1488

호 1면, 10면)

뉴욕교협(회장 김승희 목사) 최대 연례행

사인 2014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가 지난 

6월 13일부터 사흘간 고훈 목사(안산제일

교회 담임)를 강사로 프라미스교회(담임 김

남수 목사)에서 열렸다.

김승희 목사는 첫날 대회장 인사말에서 “

세월호 참사의 흔적이 여전히 우리를 짓누

르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이전 일을 기억

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말씀을 잊지 말

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할렐루

야대회를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력과 

풍성한 삶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의 가장 큰 피해지역인 안산

에서 목회하고 있는 강사 고훈 목사는 “지

난 두 달 동안 웃지 못했다. 안산제일교회에

서 14명의 학생이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중 

12명이 사망했다. 대한민국이 진도 앞바다

에 빠져있는 것 같다. 한국이 이렇게 못났

나. 그렇지 않다. 환난과 어려움을 예수 그

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야 한다”고 말하고 

자작시 ‘내 조국 코리아여 영원하게 하소서’

를 낭독했다. 

고훈 목사는 16일 한국출발에 앞서 플러

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목회자세미나를 인

도했다.

7. 동성애, 미국장로교회 분열 촉진 독

소!(1489호 1면)

미국장로교(PCUSA)가 드디어 성직자의 

동성애자 결혼예식집전을 인정했다. 지난 6

월 19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제 221차 정

기총회에서 371 대 238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로 동 교단 성직자가 동성애자 결혼을 집

례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428 대 175라는 

투표 결과로 교단 헌법에 있는 결혼의 정의

를 수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동성

결혼이 합법적인 주에서는 동 교단 목회자

가 결혼을 집례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

다. 2011년 미국장로교가 동성애자에게 안

수를 허용하는 법안을 시행하자, 이에 반대

한 소속 교회들이 새로운 교단인 

ECO(Evangelical Covernant Order of 

Presbyterians)를 출범시켰으며 한인교회

들도 다수 교단 이적의 양상을 보이고 있

다.  

한편 텍사스 주 최대 규모인 달라스 하이

랜드파크장로교회(HPPC)가 지난 9월 8일 

780만 달러의 탈퇴금을 지불하고 미국장로

교 탈퇴를 결정했다(1502호 3면). 780만달

러는 교회 전체 건물가격의 현 감정가를 7

천만 달러로 계산한 가격이다. 교회는 탈퇴

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교회의 소유권을 미

국장로교로부터 넘겨받게 된다. 

남가주에 있는 선한목자장로교회(담임 

고태형 목사)도 지난 3월 23일 PCUSA 교

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를 열고 91% 찬성

을 얻은바 있다(1477호 9면). 현재 선한목

자장로교회는 ECO 가입을 위한 절차를 밟

고 있다. 

8. 오바마케어 타격(1491호 1면)

미국 최고 법원인 연방대법원이 오바마

케어에 또 한번의 타격을 가하는 판결을 내

렸다. 오바마케어에서 기업주들에게 피임 

등 임신조절에 드는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커버해주도록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건강

보험 개혁법(ACA)을 통해 피임, 불임수술 

등 임신조절에 드는 비용도 보험적용대상

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번 대

법원의 위헌결정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미국전역에서 진

행 중인 100여건의 유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는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분석되고 

있다. 

9. 교황 한국방문 기회로..(1497호 1면)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으로 바티칸이 아

시아 지역에서 직면한 도전과 기회에 세계

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시아는 세계 

인구의 60%가 몰린 지역이지만 가톨릭신

자 분포는 12%에 불과하다. BBC는 ‘종교적 

정치적으로 한국은 교황의 아시아 교세 확

장을 위한 최적의 전초기지’라며 ‘교황은 즉

위하면서부터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컸다. 

이번 방한으로 위대한 도전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인구의 60%가 몰

려있는데도 가톨릭 신자 비율이 상대적으

로 적은 아시아 순방을 결행하는 것은 바티

칸으로서는 도전인 동시에 기회’라고 전했

다. 

10. 사상 최악의 성적표 받은 오바마

(1509호 1면)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 지난 미국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공

화당에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줬다. 이번선

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거둔 데는 보수 기

독교의 영향력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독교인들은 전국에 걸쳐 대부분 

공화당 후보들을 선택했다. 설문조사에 따

르면 기독교인의 60%가 공화당 후보를 지

지했다. 가톨릭 신자의 공화당 후보 지지율

은 56%였다. 매주 교회에 나가는 신자들의 

경우 공화당 후보를 선택한 비율은 기독교

인 82%, 가톨릭 신자 70%로 더욱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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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 2014년...본지 보도 선정한 10대 뉴스

2014년, IS 세력 확대로 얼룩진 한 해!


